
아주신씨(鵝州申氏) 호계(虎溪) 가문(家門) 고문서(古文書) 전(全) 

교령류(敎令類) (5)  

백패(白牌) (1) 

1646년 신채(申埰) 백패(白牌) 

분류 고문서-교령류-백패 / 정치·행정-과거-백패 

· 작성주체 발급: 국왕:인조(國王:仁祖) / 수취: 신채(申埰) 

· 작성지역 한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94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1. 교령류 / (1) 백패 / 백패 / 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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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白牌) 

생원·진사과는 그 복시에서 각각 1 등 5 인, 2 등 25 인, 3 등 70 인으로 각 100 인을 합격시켰는데, 

시험결과에 대한 전형(銓衡)이 끝나면 합격자를 성적순으로 써서 국왕에게 올린 뒤 이를 발표, 즉 

궤방(掛榜)하였다. 

합격자들은 길일을 택하여 전정(殿庭)에서 방방의(放榜儀)라는 의식을 하였는데, 생원은 동쪽에 

진사는 서쪽에 줄지어 서서 국왕에게 사배(四拜)를 올린 뒤에 합격증서로서 백패와 주과(酒果)를 

받았다. 

백패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합격한 사람의 직위·성명·합격등급·성적순위를 기입하고 연월일을 

쓴 다음에 그 사이에 어보(御寶)를 찍었다.  

 

고신(告身) (1) 

1481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준정(申俊禎) 

· 작성지역 한성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81 년 / 성화 17 년 8 월 일    

· 형태사항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개(정방형) 

· 서명(개) 착명:2 

· 점련자료 1481 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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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년신준정을 종사랑으로 승진시킨 문서. 

1481 년(성종 12) 이조(吏曹)에서 신준정(申俊禎)에게 발급한 임명장이다. 장사랑(將仕郞) 의성훈도 (義城訓導)인 

그를종사랑(從仕郞)행(行) 의성훈도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즉, 종(從) 9 품(品) 장사랑 에서 정(正) 9 품 종사랑 

으로 한 등급 승진시킨 것이다. 그 이유는 연월일 기록 왼쪽에 좀 더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데, 이 해 5 월에 

내려진 특별 승진 때문이었다. 이달에는 명나라사신이 방문하 여 황제의 칙서(勅書)와 정현왕후(貞顯王后)를 

조선 국왕의 계비(繼妃)로 삼는다는 문서를 전하였다. 이에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이 기쁨을 함께 나누 

고자 전 관료를 한 등급 승진시키고 작은 죄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면령을 내렸다.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 

를 폐위시키고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을 계비로 삼은 것이 명의 인정을 얻어 순조롭게 마무리 된 일이었다. 

이에 지방 향교의 선생인 신준정도 그 품계를 한 등급 올릴 수 있었다. 

상세정보 

1481년(성종 12)신준정을 종사랑으로 승자시킨 문서. 

成化17 年(1481)8 월 모일에 吏曹에서 申俊禎에게 내린 告身이다. 지난 6월 29 일에 내려진 成宗(재위 

1469~1494)의 명을 받들어 將仕郞義城訓導신준정을 從仕郞行義城訓導에 임명하 였다. 즉, 從9 品 將仕郞에서 

正9품 從仕郞으로 品階를 한 資級 올려준 고신이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年號의 左傍에 附記되어 있다. 먼저 

좀 더 큰 글씨로 “資級修改”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치 公文書에서 연호 기록 옆에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과 유사하게 ‘자급을 고치는 것’이라고 본 고신의 목적을 적기하였다. 이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예이다.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기록된 “辛五別加”와 같은 류가 보통 많이 보인다. 당해가 辛丑年(1481)이므로 당해 

5월에 베풀어진 別加로 인해 승자시킨다는 말이다. 이때 명의 사신이 황제의 勅書와 貞顯王后를 조선 국왕의 

繼妃로 삼는다는 誥命을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경하하기 위해 百官을 加資하고 赦免令을 내렸다. 신준정도 

이러한 恩典을 입어 가자된 것이다. 

訓導는 漢陽의 四學과 지방의 鄕校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이다. 대소과에 합격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신준정은 향리에서 학문을 인정받아 의성훈도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5 대조 申允濡는 麗末 

에 居昌에 세거하다가 尙州 望京山아래 丹密로 移居하였다. 그 후 신준정의 아버지 申錫命대에 다시 義城 

읍내로 이주하여, 의성鵝州申氏 邑派를 이루게 되었다. 

본 고신은 1646 년(인조 24)에 申埰(1610∼72)가 작성한 試券의 여백에 배접되어 있다. 시권은 두터운 종이를 

사용하니 여기에 배접하여 말아두는 방식으로 선대의 고신을 보관하였던 것 같다. 이 댁에서 발견된 

15세기 고문서 몇 점도 이러한 방식으로 家傳되었다. 신채는 신준정의 6세손이 된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成化十七年六 

月二十九日奉  

敎將仕郞義城訓導  

申俊禎爲從仕郞  

javascript:goDicLayer('DIC_B9_000142',%20event)
javascript:goDicLayer('DIC_B9_000804',%20event)
javascript:goDicLayer('DIC_B9_000142',%20event)
javascript:goDicLayer('DIC_B9_000804',%20event)
javascript:goDicLayer('DIC_BE_000436',%20event)


行義城訓導者  

成化十七年八月日  

資級修改辛五別加  

正郞臣鄭  

判書參判參議臣金[着名 ] 

佐郞臣李[着名 ] 

 

고신(告身) 

오늘날의 사령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흔히 직첩이라고 불렀으며, 관직자의 처에게도 주었다. 고려 

때에는 1 품에서 9 품에 이르기까지 새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모두 대간이 서경한 뒤에 고신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 건국 직후 개혁되어 관교와 교첩의 2 가지로 나누어졌다. 관교는 4 품 이상의 문무관에게 

'시명지보'라는 임금의 도장을 찍어 임금이 교지로 직접 내리는 것이고, 직첩은 5 품 이하의 

관원에게,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의 판서·참판·참의·정랑·좌랑이 순서대로 

서명하고, '이조지인' 또는 '병조지인'을 찍어 발행하는 것이다. 

당상관과 당하관의 처에게 주는 고신도 각각 서식이 달랐다. 관교를 받는 4 품 이상의 관직자는 

서경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관직자가 일정한 정도 이상의 죄를 지으면 

고신에서 품계를 강등하거나 고신을 빼앗아 관직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고신은 가문의 명예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현재 여러 종류의 고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조사첩(朝謝帖) (3) 

1402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병조(兵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병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02 년 / 건문 4년 5월 30 일    

· 형태사항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帖1 개 

· 서명(개) 착명:1 서압:3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8 ~쪽 

 

안내정보 

1402년 신사렴 관리임명장 

1402 년(태종 2)신사렴(申士廉)을 부사정(副司正)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임명 

할 때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그 규모가 

축소되어 주로 5품 이하의 관료들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사헌부 (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임명대 상자 

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서명을 하였다. 하급관리에 내정된 신사렴 또한 사헌부  

에서 서경을 거쳤다는 공문을 보내왔기에 병조에서 본 문서를 내려 임명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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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03 년 / 영락원년 2 월초 6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牒 1 개 

· 서명(개) 서압:5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C.1424.1111-20101008.B052a_077_00120_002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A.1420.1111-20101008.B052a_077_00120_003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A.1403.1111-20101008.B052a_077_00120_004
javascript:popEmapWin('AN','DYD_02_03_0218','%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A.1403.1111-20101008.B052a_077_00120_004','%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 %EC%A2%85%EB%A1%9C%EA%B5%AC');
javascript:popHistoryWin('data','1403','2000','G002+AKS+KSM-XA.1403.1111-20101008.B052a_077_00120_004','1403')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8 ~쪽 

안내정보 

1403년 신사렴 관리임명장 

1403 년(태종 2)신사렴(申士廉)을 선무랑(宣務郞) 여미감무(餘美監務)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선무랑은 종 6 품 

문신의 품계이다. 4 품 이상의 고관은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품 이하의 관료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서경(署經)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이 

이를 담당하였다. 본 문서에도 신사렴에 대한 서경을 거쳤다는 사헌부의 공문을 접수한 후에 이조에서 본 

인사문서를 발급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상세정보 

1403년(태종 3)서경을 마친 신사렴을 해미감무에 제수하는 임명장. 

1403 년에 해당하는 영낙원년(永樂元年)2월 초 6 일 사헌부(司憲府)의 서경(署經)을 마친 申士廉 을 선무랑 

여미감무겸권농병마단련판관(宣務郞餘美監務兼勸農兵馬團練判官)에 임명 하는 문서 이다. 선무랑은 종 6품 

하계 문신의 품계이다. 4 품 이상은 대간(臺諫)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명으로 직접 임명하나, 5 품 이하는 

서경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왕지(王旨)가 아니라 조사첩(朝謝牒)의 형식을 띠고 있다. 신사렴을 

여미감무에 제수한다는 왕명이 내려진 것은 정월 초 7 일의 일이었다. 이후 사헌부에서 서경을 마치고, 

이방서리(吏房書吏)가 이에 관한 관문 (關文)을 이조(吏曹)로 보낸 것은 2 월 5 일이었다. 이조에서는 바로 

다음 날 본 문서를 발급하여 신사렴에게 새 관직을 내린 것이다. 같은 해 7 월 22일에 발급된 정전(鄭悛)의 

조사첩(朝謝牒)도 남아 있어 좋은 비교가 된다. 당시 정전은 정 5품인 통덕랑좌헌납(通德郞左獻納)에 임명 

되었다. 형식은 완전히 동일하다. 이와 같이 서경을 거치는 인사문서는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오품 

이하고신(五品以下告身)으로 통일되어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바로 전 해인 1402 년에 신사렴은 승의부위중군부사정(承義副尉中軍副司正)에 임명되어 관련 인사문서가 

함께 전한다. 이 문서는 하첩(下帖)의 형식을 띠고 있고, ‘비(批)’대신 ‘判’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승의부위는 

정 8품 무신의 품계이다. 당시에는 참하(參下)인 경우에는 고첩(故牒) 대신 하첩(下帖)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09년심언충(沈彦冲)이 받은 조사첩(朝謝帖)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다. 당시 심언충역시 참하인 

종 8품의 수의부위(修義副尉)에 제수되었다. 

신사렴은 신광부(申光富)의 아들로, 거제의 속현이었던 아주현(鵝州縣)의 권지호장신영미 (權知戶長 申英美)의 

후손이다. 증조부 신윤유(申允濡)가 고려(高麗)의 몰락을 비통해하여 상주(尙州) 망경산 아래에 우거(寓居)함에 

따라, 의성에 세거(世居)하게 되었다. 신광부를 중시조로 하는 가계를 내부 령공파(內府令公派) 혹은 邑派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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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망경산아래 단밀에 살다가 신사렴의 아들 신석명(申錫命) 대에 의성읍으로 이거(移居)하였기 때문이다. 

읍파가 번창하게 된 계기는 신석명의 증손인 신원록 (申元祿 )(1516~76)의 학문과 학연에 있었다. 

신원록은 주세붕을 사사하였고, 퇴계와 남명과 종유하였다. 신원록의 둘째 아들 신흘(申仡) 은 적도, 달도, 

열도(適道, 達道, 悅道)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여헌(旅軒)의 문인으 로 학문과 행적이 뛰어났던 

선비들이었다. 호계(虎溪)는 신적도의 호이다. 호계가문은 신적도후손가를 칭하는 말이다. 

호계가문의 가전문서(家傳文書)인 본 자료는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우석(申禹錫) 

(1638~95)의 시권(試券) 배면에 배접된 문서이다. 본 자료 외에도 비슷한 시기의 자료 3점이 함께 배접되어 

있다. 

 「의성(義城) 아주신씨(鵝州申氏) 가계(家系)와 고문서 자료」, 장필기, 『고문서집성 77 -

의성아주신씨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려후기와 조선초기의 인사 문서 연구」, 박준호, 『고문서연구』31, 한국고문서학회, 2007 

 

원문텍스트원문범례 

 

吏曺爲朝謝准事司憲府吏房書吏李符永樂元年二▣ 

五日名關永樂元年正月初七日下   

批申士廉爲宣務郞餘美監務兼勸農兵馬團練判官  

朝謝由移關爲等以合行故牒須至故牒者  

右故牒  

餘美監務申  

永樂元年二月初六日  

朝謝准事  

 

吏房▣…▣ 

 

[印 : 牒 ] 

議郞 [署押 ] 正郞佐郞 [署押 ] 

判事典書 [署押 ] 知事  

議郞正郞 [署押 ] 佐郞 [署押 ] 

 



 

 

 

 



 

 

 

 

 



 

 

 

 

 

 



1420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 분류 고문서-교령류-조사첩 / 정치·행정-임면-조사첩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20 년 / 영락 18 년 1월 20 일    

· 형태사항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년 이조(吏曹) 관(關) 

1420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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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차계장류 (7) 

소지(所志) (7)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또한 소지는 소지를 올린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소중히 보관해,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소지를 수령이나 관계 관부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소지의 내용을 살펴본 뒤 그 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였다. 

『유서필지(儒胥必知)』에는 이노명위산송사소지(以奴名爲山訟事所志), 

상인여제류산송소지(常人與儕類山訟所志), 채송소지(債訟所志), 사부가단묘직탈역소지(士夫家單墓直頉役所志), 

탈면환호소지(頉免還戶所志), 목부사도리배수유소지(牧府使都吏輩受由所志), 이방성명소지(吏房姓名所志), 

절각소지(折脚所志), 위친환용전우고소지(爲親患用全牛膏所志), 원역연로자대소지(員役年老子代所志), 

가권봉적후입지소지(家券逢賊後立旨所志), 전답문권실화후입지소지(田畓文券失火後立旨所志), 

권매전답불환퇴소지(權賣田畓不還退所志), 구타소지(歐打所志) 등 소지의 구체적인 서식이 실려 있다. 

민원에 관한 일은 고대 사회부터 있어왔으나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은 현재 전해지는 자료 중 

고려시대의 지정 14 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보물 제 483 호)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형식이 거의 그대로 조선시대에 계속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의 소지에는 연호를 써서 소지를 올린 연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의 소지에는 간지(干支)로 표시되어 있어서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1846년 신면진(申冕瑨)등 소지(所志)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면진(申冕瑨)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60x6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4 ~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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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씨 내부령공파 고문서 중의 소지류는 모두 7 점으로 대부분 19세기의 것이다. 주로 투장(偸葬)과 

금송(禁松)에 관한 것으로 단독으로 또는 연명하여 올린 것이다. 

이들 소지 중에서 제위답(察位畓)의 납징(納徵)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있는데、계묘년(1903) 10월에 

신상하(申相夏)·찬호(纘祜)·돈식(敦植) 등이 전래되어 온 제위답 6두락지에 대한 정세의 억울함을 경주군수겸 

봉세관(慶州郡守兼捧稅官)에게 호소한 소지이다. 이 제위답은 본래 서원답 (書院畓)이었는데、포청(砲廳)에 

빼앗겨 읍의 포답(砲畓)이 되었다가 포군(砲軍)이 혁파된 뒤에 빈 무용지(無用地)로 남은 것을 군부(軍府)와 

순영(巡營)에 보고하고 방매하는 공문을 보고서 매득하였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어사(御史) 조모(曺某)가 와서 

이 답이 헐값에 방매되었다 하여 그 차액을 매 두(斗)에 10 여량씩 내어 공납하도록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감영(大邱監營)의 오리(吳吏)와 순교(巡校)가 와서 매 두락에 4, 50량씩을 독촉하였고、또 몇 개월 

지나서는 갑자기 내장원(內藏院)에 속공(屬公)되어 돈을 내라하니、이를 봉세관이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소지이다. 이에 대해 봉세관은 도조(賭租)의 가감은 색사(穡事)의 풍·불풍(豊 ·不豊)에 있으니、영구히 

정하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다 하고、 그 판결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의 성주(城主) 패지(牌旨)에서는 성주가 상고해보니 당초 답안(畓案)의 권순석이란 자의 

선제원 3두락지 답이 잘못되었으니 도조를 마땅히 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1846년 신면진(申冕瑨)·신면기(申冕琦)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면진(申冕瑨) , 신면기(申冕琦)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105x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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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신상하(申相夏) 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면 물한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72 년    

· 형태사항 크기: 84x5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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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신상하(申相夏)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73 년    

· 형태사항 크기: 78x5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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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신상하(申相夏)·신상형(申相衡)·신찬우(申纘祐) 등 소지(所志)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신상형(申相衡) , 신찬우(申纘祐) / 수취: 의성현(義城縣) 

· 작성지역 금뇌면 엄현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 작성시기 1898 년    

· 형태사항 크기: 68x6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이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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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신상하(申相夏)·신상헌(申相憲)·신찬우(申纘祐) 등 소지(所志) 

 

 

1903

년 신상

하(申相

夏)·신찬

우(申纘

祐)·신돈

식(申敦

植) 등 

상서(上

書)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신찬우(申纘祐) , 신돈식(申敦植) / 수취: 봉세관(捧稅官) 

· 작성지역 의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03 년    

· 형태사항 크기: 58x3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2. 소차계장류 / (1) 소지류 / 소지류 / 11 ~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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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관통보류 (1) 

관(關) (1) 

1424년 이조(吏曹) 관(關)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이조(吏曹) / 수취: 신사렴(申士廉) 

· 작성지역 이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작성시기 1424 년 / 영락 24 년 3 월 28 일    

· 형태사항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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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엽 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17세기 중엽 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1424년 이조(吏曹) 관(關) 

 

 

1420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시권(試券)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 등 내지 12 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落幅］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증빙류 (47) 

준호구(準戶口) (34)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등급하는 문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통일기의 소위 '민정문

서(民政文書)' 또는 '장적(帳籍)'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

립되었고, 그 원칙은 3년에 한차례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시대에 계속

되었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시나 성적시 

(成籍時)의 첨부 자료로 서, 또는 노비 소유[추쇄]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 과시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 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 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과 사목 

(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 

(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 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 통은 돌려보내고, 1 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戶籍中草) 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 

(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 (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354 건을 검토한 결과 324 건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 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이 규식이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 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 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 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 년(성종 21)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 

(沈洋)에게 발급한 것이고, 이 외 1523 년(중종 18) 한성부에서 심수평(沈守平)에게 발급한 것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호적대장 등과 더불어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의 사회사연구

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가계의 호적은 모두 준호구(準戶口)자료로서 덕윤에서부터 인협까지 5 대에 걸쳐 이루어진 4O점이 

남아있다.. 

이 중 1696 년(강희 35)에 발급된 덕윤의 준호구에는 총 37 口의 노비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순천을 

비롯 하여 흥양·해남·안동·상주·경주·청도 등 전남과 경상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주로 흥양과 해남에 

많았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도망노비로 되어 있으며、구활노비(救活奴婢)도 들어 있다. 그러다가 

덕윤이 61 세 되던 해의 준호구에는 매득노비 등이 더하여져 총 59 구로 늘어나 있다. 의모와 종렬을 

거쳐 택기(宅起)에게 전래 되었는데、택기는 1789 년(건륭 54) 준호구에서는 만교(萬敎) 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때의 노비수는 48 구였다. 

만교를 이어 그의 자 면목(冕穆)은 초명이 익조(翊朝)였으나、여러 차례에 걸쳐 개명을 하여 국조 (國朝 

22 세) →광조(匡朝、25 세)→면목(31 세)이 되었다. 그러나 익조의 준호구에 기재된 노비 수는 불과 

4 구뿐이었다. 이는 기존의 도망노비들을 기재하지 않은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집에서 도망노비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노비수의 급감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호구단자나 준호구 등에 아예 기재하지 않게 되었다. 

희목은 22 세 되던 해 노(奴) 정진(正辰)과 정진의 1 소생 비(婢) 원심(元心、 願心)、원심의 2 소생 

손심(孫心)등 3 구를 박만금(朴萬金)에게 매수하였다.★ 註 15) 그러나 정진과 손심은 도망하여 상주 

내역(內驛)에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남은 노비는 앙역비(仰役婢)인 원심뿐이었다. 면목이 도광 5 년에 

그의 아들 일협(馹協)에게 전래하였으나 일협이 요절하자 비 원심은 일협의 중부인 면구 (冕九)에게 

전래되었다. 일협은 개명하기 전의 인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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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696 년    

· 형태사항 크기: 50x5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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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02 년    

· 형태사항 크기: 50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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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08 년    

· 형태사항 크기: 49x5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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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1 년    

· 형태사항 크기: 46x6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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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4 년    

· 형태사항 크기: 59x5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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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18 년    

· 형태사항 크기: 47x6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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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년 신덕윤(申德潤)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덕윤(申德潤)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20 년    

· 형태사항 크기: 50x6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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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년 신의모(申義模)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의모(申義模)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35 년    

· 형태사항 크기: 50x8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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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년 신종렬(申宗烈)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66 년    

· 형태사항 크기: 52x6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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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신종렬(申宗烈)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74 년    

· 형태사항 크기: 52x7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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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77 년    

· 형태사항 크기: 50x8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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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80 년    

· 형태사항 크기: 42x8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2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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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년 의성현령(義城縣令) 호구단자(戶口單子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종렬(申宗烈) 

· 작성지역 남부면 하팔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 작성시기 1783 년    

· 형태사항 크기: 42x11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0 ~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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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신만교(申萬敎)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만교(申萬敎)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89 년    

· 형태사항 크기: 32x6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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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 신만교(申萬敎)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만교(申萬敎)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2 년    

· 형태사항 크기: 40x4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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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신익조(申翊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익조(申翊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5 년    

· 형태사항 크기: 42x4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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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년 신익조(申翊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익조(申翊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798 년    

· 형태사항 크기: 42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5 ~쪽 

 

javascript:popEmapWin('AN','DYD_17_02_0207','%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D.1798.4773-20101008.B052a_077_00026_XXX','%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HistoryWin('data','1798','2000','G002+AKS+KSM-XD.1798.4773-20101008.B052a_077_00026_XXX','1798')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1801년 신국조(申國朝) 준호구(準戶口)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국조(申國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01 년    

· 형태사항 크기: 49x5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뒷면: 가경 6 년 상주목 입안(尙州牧 立案) 

 

 

 

javascript:popEmapWin('AN','DYD_17_02_0207','%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D.1801.4773-20101008.B052a_077_00027_XXX','%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HistoryWin('data','1801','2000','G002+AKS+KSM-XD.1801.4773-20101008.B052a_077_00027_XXX','1801')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1804년 신광조(申匡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광조(申匡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04 년    

· 형태사항 크기: 47x5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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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0 년    

· 형태사항 크기: 41x4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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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3 년    

· 형태사항 크기: 47x6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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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19 년    

· 형태사항 크기: 44x4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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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신면목(申冕穆)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목(申冕穆)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2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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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일협(申馹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5 년    

· 형태사항 크기: 37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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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인협(申寅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28 년    

· 형태사항 크기: 44x5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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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신일협(申馹協)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인협(申寅協)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1 년    

· 형태사항 크기: 36x4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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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4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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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37 년    

· 형태사항 크기: 40x5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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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0 년    

· 형태사항 크기: 39x4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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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3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4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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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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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49 년    

· 형태사항 크기: 39x52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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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년 신면구(申冕九)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면구(申冕九)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52 년    

· 형태사항 크기: 39x49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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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신상하(申相夏) 준호구(準戶口)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류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의성현(義城縣) / 수취: 신상하(申相夏) 

· 작성지역 의성현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885 년    

· 형태사항 크기: 32x4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1) 준호구 / 준호구 / 5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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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도 (1) 

1909년 신상의(申相義) 측량도(測量圖)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지도 / 사회-지리-지도 

· 작성주체 발급: 신상의(申相義) / 수취: 신기만(申基萬) 

· 작성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남부면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24x31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4. 증빙류 / (2) 측량도 / 측량도 / 54 ~쪽 

 

 

javascript:popEmapWin('AN','DYD_17_02_0036','%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G.1909.4773-20101008.B052a_077_00044_XXX','%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HistoryWin('data','1909','2000','G002+AKS+KSM-XG.1909.4773-20101008.B052a_077_00044_XXX','1909')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시권 (12)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 

시지(試紙) 또는 명지(名紙)라고도 한다. 시권의 종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술(製述) 시권, 

강서(講書) 시권, 사자(寫字)·역어(譯語) 시권으로 나누어진다. 

제술은 문장 구사능력과 대체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시(詩)·부(賦)·송(頌)·책(策) 등을 시험하였다. 따라서 제술 시권은 시험 과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응시자 자신이 스스로 창안해서 작성하는 논술시험 답안지이다. 

글을 시권에 쓴다는 의미에서는 잡과(雜科)의 사자(寫字) 시권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사자가 

단순히 출제부분의 내용을 베껴쓰는 데 비하여 제술은 응시한 당사자가 새로운 글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제술 시권에 기재되는 내용은 크게 응시자 본인이 기록한 것과 시관(試官) 내지 사관(四館)에서 

기록한 것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응시자가 녹명(錄名)하기 전에 시권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① 시험 답안, ② 응시자 본인의 직역(職役)·성명·나이·본관·거주지, ③ 부·조·증조의 

직역과 성명, 외조의 직역·성명·본관(생부가 있으면 외조 옆에 기록)이 있다. 

시관이나 사관(四館)에서 기록·확인하는 사항은 ④ 자호(字號), ⑤ 과차(科次)와 점수, ⑥ 등수, ⑦ 

근봉(謹封) 여부, ⑧ 착인(着印 : 科擧之寶)이다. 이 가운데 자호는 천자문(千字文) 순으로 

연번호(連番號)를 매기되, 천자문 위에 일(一)·이(二)·삼(三)·사(四)까지의 숫자를 써 넣어 관리하는 

데 편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십황(十皇)’이라 했을 때는 ‘황(皇)’자 축(軸)의 열번째 시권이란 

표시가 된다. 

자호의 기재방법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개의 경우 봉미(封彌)한 시권을 뜯기 전에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오른쪽 중간에 큰 글씨로 자호를 매기고 아울러 답안부분과 봉미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같은 자호를 매겼다. 그런 다음 오른쪽 중간의 자호부분을 오려내어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따로 보관했다가 당락이 결정되면 그 합격 시권의 봉미부분을 붙였다. 

시험 점수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으며 대개 붉은 글씨로 기록하였다. 등급은 9 등 내지 

12 등급이 있으며, 일지상(一之上)·중(中)·하(下), 이지상(二之上)·중·하, 삼지상(三之上)·중·하,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 갱(更)·불(不) 등으로 표시하였다. 과차(科次)는 과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등급을 일지일(一之一)·이(二)·삼(三), 이지일(二之一)·이·삼, 삼지일(三之一)·이·삼 

등으로 기재하였다. 



근봉(謹封)은 본인이 직접 써 넣었으나 그 글씨를 보고 부정이 생겨 근봉이란 도장을 만들어 

찍었다. 시권에 찍은 도장은 과거지보(科擧之寶)였다. 이 외에도 틀린 부분을 고쳐 적은 부분과 

시권의 연결부분에도 이 도장을 찍었다. 

과거응시자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했으며, 그 양식은 

시(詩)·부(賦)·송(頌)·책(策)·경의(經義)·서의(書義) 등 제술과목에 따라 달랐다. 우선 공통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시제(試題)를 들 수 있다. 시·부 등 비교적 짧은 것의 시제는 그대로 베껴 

썼지만, 시제가 긴 대책·경의 등의 경우에는 ‘문운운(問云云)’ 등으로 문제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편 시제의 상하에 시·부·대책 등의 시험명을 써 넣었다. 시·부는 아래쪽, 대책과 경의는 

대(對)·서의(書義)·예의(禮義)·역의(易義)·시의(詩義)라고 명기하여 위쪽에 기록하였다. 또한 경의나 

대책 답안에는 첫부분과 끝 그리고 서술 중에 

우(于)·근대(謹對)·신복유(臣伏惟)·신복독(臣伏讀)·공유(恭惟) 등의 글을 써야 했다 그리고 

시·부에서는 운자(韻字)를 반드시 맞춰야 했다. 

이와 같은 격식에 어긋나거나 운이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고, 합격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곤 하였다. 이 밖에도 제술 답안에는 각 과목마다 답안의 분량을 정해, 경의·대책 등은 

글자의 수, 시·부는 구수(句數)로써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을 작성해야만 입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격식에 맞지 않아 합격자가 시취액수를 못 채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편으로는 문장이 극단적인 형식 위주로 변해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유교가 아닌 이단(異端)의 글을 쓰거나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밖에도 답안에 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나 피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다. ① 

기불양화(祈佛禳禍) 등 이단의 풍속과 글, ② 노자·장자·순자의 글, ③ 왕의 이름(御諱), ④ 

색목(色目) 발언, ⑤ 패유(悖謬)한 글, ⑥ 초서(草書) 사용, 낙서·오서(誤書) 등이 그것이다. 

과거의 종류와 과목이 다양했듯이 시권도 시험 과목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제술시험의 시권 이외에 문·무과와 역과의 강서 시권과 사자 시권이 바로 

이것들이다. 

강서는 사서삼경 등 경전의 임문(臨文 : 책을 눈앞에 펴 놓고 읽는 일) 또는 배강(背講)·배송(背誦) 

을 통해 시취(試取)하는 방법이므로 답안 작성을 위해 시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절차상 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시권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시권이 바로 강서 시권이다. 즉 강서 시권이란 창작한 글을 쓴 

답안지가 아니라 시험출제 과목(주로 사서삼경)과 그 점수를 기록한 일종의 구두(口頭)시험의 



채점표인 셈이다. 따라서 시권의 양식도 제술 시험과는 다르다. 강서 시권은 안동의 의성김씨 

김성일(金誠一) 가문, 해남의 해남윤씨 윤선도(尹善道) 가문 등에 전하고 있다. 

해남윤씨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시권의 경우 시험과목으로는 ≪주역 周易≫≪시전 

詩傳≫·≪서전 書傳≫·≪논어 論語≫·≪맹자 孟子≫·≪중용 中庸≫·≪대학 大學≫ 등 삼경사서가 

치러졌다. 그리고 과목 아래로 그 과목의 시험문제, 점수(純通·通·略·粗), 시관의 서명(署名)이 있다. 

시험문제 오른쪽에는 채점된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十一分半), 그리고 천자문의 자호가 있다. 

잡과의 사자(寫字) 시권도 시험명을 명시한 점, 문제와 답안을 함께 기록한 점, 사조(四祖)를 모두 

기록한 점 등은 제술 시권과 같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사자할 부분을 자(自)∼지(止)로 표시해 

주었고, 답안 내용이 제술 답안처럼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책의 일부를 베꼈다는 점에서 

제술 시권과 다르다. 

시권의 구입은 중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시권은 크기와 

품질이 일정한 규격에 맞아야 했다. 또한 격식에 맞추어 봉미(封彌)한 뒤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제출된 시권은 검사관(檢査官: 주로 搜挾官)들이 일일이 규격에 맞는지를 조사한 뒤 답인(踏印) 

하여 응시자에게 되돌려 주었다. 

응시자가 시권을 구입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시권의 품질이 다를 수 

있었다. 경제력이 풍부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두껍고 질이 좋은 시권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빈한한 선비들은 시권을 마련하지 못해 거리를 분주히 뛰어다니는 형편이었다. 

≪경국대전≫이나 기타 법전에는 시권의 품질을 따로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하품(下品)의 

도련지(濤鍊紙)를 사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사치스러운 시권은 시관이 

불살라 버리거나 당사자를 적발해 치죄하는 등 빈부에 따라 시권의 품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되도록 억제하였다. 

봉미법은 호명법(糊名法)이라고도 하여 통용해서 쓰고 있으나, 봉미와 역서는 응시자의 신분과 

성명 등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호명은 말 그대로 호명지(糊名紙)를 풀로 붙여 이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 

실시 초기에 행해졌다. 호명법은 전대에 비해서는 큰 발전이었지만 이 방법도 호명지를 들추어 

이름을 엿보는 등 부정의 소지가 짙었다. 

이를 개선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봉미법이었다. 봉미란 응시자의 사조·나이·성명·거주지 등 

신원이 기재된 부분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말아올려, 말아올린 부분의 상단·중단·하단 세 곳에 

구멍을 내고 끈으로 묶은 다음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써 넣거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방법의 봉미가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고려시대였다. 조선시대에는 이 방법에서 더 발전 

하여 봉미한 부분과 답안부분에 ‘감합(勘合)’을 쓰고, 그 중간을 칼로 오려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는 사사로운 행위를 막기 위한 더욱 철저한 방법이었으나 그 일이 번거롭고 잘라낸 부분을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부정이 생기는 등 폐단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인원수가 적은 회시·전시 

등의 시험에서만 시행되었다. 응시자가 많은 지방의 향시에서는 신분기재란을 시권의 오른쪽 

상단에 작게 만들어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으로 말아올려, 이것을 다시 끈으로 묶는 방법을 

흔히 썼다. 

역서법은 응시자가 작성한 문장의 필체를 시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즉, 

서리를 시켜 시험내용을 다른 지면에 옮겨쓰게 한 뒤, 이를 보고 채점하도록 한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봉미법과 거의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이르러서야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과거제 자체도 그렇지만 봉미·역서법도 중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였다. 

과거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원(貢院) 내지는 녹명소 

(錄名所)에 제출하고, 여기서 미제출된 것이 없고 제출된 서류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공원에 제출된 서류는 행권(行券)·가장(家狀), 그리고 답안 작성에 필요한 시권이었다. 

고려시대의 녹명은 예부(禮部) 공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알성시(謁聖試) 정시 

(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을 제외한 대·소과에서는 대개 녹명소를 설치하고 녹명관(錄名官)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녹명은 시험 전이나 당일에 경시(京試)는 사관(四館) 관원이, 향시(鄕試)는 감사가 인원을 차정 

(差定)하여 담당케 했다. 복시(覆試)에서는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 學禮講, 典禮講)에 합격한 

첩문(帖文)이 있어야 녹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응시자들은 녹명소에 나가 사조단자(四祖單子)와 보단자(保單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는 응시자의 직역·성명·나이·본관·거주지와 부·조·증조·외조의 직역·성명·본관 등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보단자는 보결(保結)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육품 이상의 관원이 서명한 

신원보증서였다. 

서얼의 경우에는 내외 및 처변 원근족친으로서 문·무과 출신인이 착명(着名)한 보단자를 제출해야 

했다.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하게 한 것은 응시자의 사조 가운데 서얼(庶孼)이나 공·사천 

(公私賤)이 있는지의 여부, 정거(停擧) 또는 죄적(罪籍)에 올랐는지의 여부, 본도(本道) 거주 여부, 

조정 관원이 향시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본도 출신 여부를 심사하는 이유는 응시자가 원거주지가 아닌 곳, 즉 자기 소유의 노비나 

농토가 있는 지역에서 관의 진성(陳省 : 지방 관서에서 중앙 관서로 보내는 각종 보고서)을 받아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에 오면 응시자가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얼 허통 후에는 허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녹명 시에 확인하는 내용과 절차도 변하게 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그 결과가 발표되면 시권은 합격 시권과 낙방 시권［落幅］으로 분류된다. 합격 

시권은 뒤에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께 영광의 상징으로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합격하지 못한 시권, 즉 낙방 시권은 일괄적으로 호조에 옮겨져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한 예로 ≪중종실록≫에는 함경도절도사가 빈한한 군사들에게 낙폭(落幅) 시권으로 옷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사도 있다. 

 

 

1646년 신채(申埰) 시권(試券)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채(申埰) 

· 작성시기 1646 년    

· 형태사항 크기: 74x22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81 년 신후정(申後艇) 고신(告身)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1 ~1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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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년 신우석(申禹錫) 명지(名紙)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과거 시험을 볼 때 쓰는 종이)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작성시기 1676 년    

· 형태사항 크기: 70x2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20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676','2000','G002+AKS+KSM-XD.1676.0000-20101008.B052a_077_00129_XXX','1676')


17세기 후반 신우석(申禹錫) 명지(名紙)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형태사항 크기: 70x2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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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券)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70x19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93 ~1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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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券)-논(論) 

 

 

 

 

 



 

 

 



시권(試券)-대책(對策)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68x19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99 ~20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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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試券)-부(賦)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형태사항 크기: 70x1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216 ~2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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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석(申禹錫) 시권(試券) 

· 분류 고문서-증빙류-시권 / 정치·행정-과거-시권 

· 작성주체 발급: 신우석(申禹錫) 

· 형태사항 크기: 70x20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424 년 이조(吏曹) 관(關) 

1420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3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牒) 

1402 년 신사렴(申士廉) 조사첩(朝謝帖)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3) 시권 / 시권 / 185 ~18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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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문기류 (1) 

분재기 (1) 

17세기 중엽 재주(財主) 신적도(申適道) 분급문기(分給文記)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 경제-상속증여-분재기 

· 작성주체 발급: 신적도(申適道) / 수취: 신집(申㙫) , 신균(申均) 

· 형태사항 크기: 50x1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3. 명문문기류 / (1) 분재기 / 분재기 / 15 ~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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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문기(分財文記)의 일종으로, 분깃문기［分衿文記］·깃기［衿記］라고도 한다. 부모가 죽은 뒤에 형제자

매들이 모여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서인 화회문기(和會文記)와는 구별된다. 

분급문기의 구성은 문기를 작성한 연월일과 분급 대상자, 분급하는 사유와 당부하는 말, 자녀별로 나누어주

는 몫［衿］, 재주·증인·필집(筆執)의 이름과 수결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분재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균등분배를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남자우대, 장

자우대로 변화하였다. 분급한 재산을 축내지 말 것,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와줄 것, 조상과 부모의 제사를 

지성으로 지낼 것 등은 당부하는 말에 반드시 들어갔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하지 말고 딸들에게 분재하

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당부하는 문서도 있다. 

조선시대의 재산상속·가족제도 등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현존하는 고문서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분깃문서［分衿文書］·분깃［分衿］·분급(分給)·깃득［衿得］·허여(許與)·허급(許給)·분파(分派)·분집(分執)·분금

(分襟)·구별(區別)·결급(決給)·분호(分戶)·깃기［衿記］·장기(掌記)·분기(分記)·화회(和會)·화의(和議)라고도 한다. 

재산의 상속과 분배가 문서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의 분재기가 지금까지 발

견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분재기는 대단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분재기를 통하여 본 이 당시 재산상속의 내역은 가옥·토지·노비·가재도구 등인데 주로 노비나 토지의 상속 

및 분배가 많았다. 

분재기를 작성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산이 혈족 이외의 타인에게 전계(傳係)되는 것과 상속 및 분배 뒤의 논

란과 이의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분재기는 상속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화회문기·분급문기·깃부문기［衿付

文記］·별급문기(別給文記)·허여문기로 나누어진다. 

화회문기는 부모 모두의 사망 뒤에 형제자매의 화회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문서이다. 재산은 재주(財主)

의 생전에 재주의 의사에 의하여 분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생전에 분재의 지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죽

은 뒤에 그 자녀들의 화회에 의하여 분배한다. 

화회문기는 대개 부모의 사망 뒤 3년 상을 마친 뒤에 작성되며, 부모 생전에 분배하고 남은 재산 또는 화

회분배한 뒤에 나타난 재산도 다시 화회분배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화회문기의 형식은 보통 

서두·본문·말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두에는 부모가 미처 분급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미분(未分)을 

형제자매가 화회분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본문에는 분재수량을, 말미에는 분재당사자의 이름을 쓴다. 화회문기는 당사자 모두가 한 통씩 갖기 때문에 

문기의 말미에 작성문기의 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재주가 살아 있을 때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문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주의 유언 

등으로 미리 정해진 상속분을 분배하는 문서를 뜻하기도 한다. 분급문기는 한통만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형식은 화회문기와 같이 서두·본문·말미로 구성되는데, 서두에는 문기작성일자와 사유, 분재원칙, 재주의 

자손에 대한 당부 등을 적고, 본문에는 분재수량, 말미에는 재주와 보증인·집필자·상속당사자의 서명날인 등

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의 내용 앞에 말미의 내용이 기재된 분급문기도 있다. 

깃부문기는 분급문기와 같이 재주의 생전에 작성되는 분재문서이지만 구별되는 것은 형제자매의 분급내용



을 같은 문서에 표시하지 않고 자녀 각각의 몫을 따로 작성하여주는 문서이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 전원 또는 각 개인의 상속내용을 기록하였느냐에 따라 전자를 도문기(都文記)라고 하고 

후자를 별문기(別文記)라고 한다. 도문기는 피상속인의 수만큼 작성되는 것이 관례이다. 별문기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을 때, 재주가 재산을 지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과거급제나 생일·혼인·병치

료·득남 등을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 특별히 빈곤하거나 기특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

은 사람이 있을 때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별문기는 일반적인 재산상속과는 구별되는 문서이다. 즉, 재주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또한 별급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별급의 사유와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별급된 재산은 재산분배 때 또는 화회 때에 분배되는 재산 이외의 것

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문기의 양식은 본문과 말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 서두와 본문이 나

누어져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문기의 맨 앞에는 문기작성의 일자와 피별급자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별급사유와 별급물목이 기재된다. 말

미에는 재주·보증인·집필자의 서명날인이 있는데, 때로는 재주가 집필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인의 수

도 일정하지 않다. 

재주의 신분이 높으면 문서작성에 참여하는 증인의 수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허여문기는 재산을 급여하

는 문서이다. 허여는 직계존속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방계 및 인척에 의한 경우도 많다. 

분급이나 화회와 같이 정식의 재산분배가 아니고 별급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급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재산분쟁의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의 허여문기는 관의 입안(立案)을 받았다. 고려말에는 허여문기가 작성된 뒤 수취자와 증(證)·필(筆)의 입안

청원을 위한 소지(所志)를 문기에 첨부하여 관에 올리면 관에서 확인한 뒤 입안을 발급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수취자의 입안청원소지는 고려 말기와 같으나 재주와 증인·집필자의 급여사실 및 동참에 대

한 진술서가 첨부되는 것이 다르다. 이와 같이 관의 입안을 받는 분재문기를 관서문기(官署文記)라고 하고, 

관을 거치지 않는 문기를 백문문기(白文文記)라 하였다. 

분재문기의 대부분이 백문문기이나 재주와 수급자와의 관계가 혈족 사이가 아닐 수도 있는 허여문기나 별

문기의 경우 관서문기가 흔히 작성된다. 

조선시대의 문서는 그 서식이 ≪경국대전≫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분재기는 다른 사문서(私文書)와 

함께 예전입안식조(禮典立案式條)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서식을 보면 처음에 작성연월일을 적고, 이어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적는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기록하되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의 일인 조상관계·종가관계, 즉 봉사(奉祀)와 묘지기［墓直］ 등을 먼저 적

고 다음에 피상속인을 서열순으로 기재해나간다. 



그 마지막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사람과 당사자의 신분과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수결(手決)을 하는 것이 보

통이다. 그리고 ‘필집(筆執)’이라 하여 작성자를 표시한다. 

분재기는 토지매매문서나 노비매매문서와 달리 재주·증인·필집의 순서가 아니고, 피상속자를 서열순으로 기

록하고 마지막에 필집을 적는다. 그러나 재주나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신분·성명 위

에 ‘필집’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일종의 서명 또는 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결은 여자나 천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식은 종서로 1행에 20자 내외가 보통이고, 간혹 30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지의 형편에 따르는 것 같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성되며 대부분 한자, 또는 한자와 이두문을 겸용하여 기록한다. 서체는 정자체보다 

초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분재기는 횡축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종이의 질은 닥나무 속껍질

로 만든 질긴 종이가 보통이다. 

분재기는 모든 계층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분재기를 남긴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대부

분이 양반계층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재산 및 제사상속제도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현존하는 

분재기는 수없이 많다. 규장각소장 분재기와 ≪한국고문서연구≫ 중의 분재기,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중의 

분재기가 대표적인 것이다. 

현존하는 분재기 중 ＜서애선생모부인곤문기 西厓先生母夫人昆文記＞와 ＜율곡선생남매분재기＞는 각각 보

물 제460호와 제4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조선시기의 분재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여(許與)、화회(和會)、분급(分給)、분깃(分衿)、허급(許給)、별급(別給) 등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따라서 분재방식과 분재기의 종류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또 그 

시기가 재주의 생전인가 사후인가、분재하는 재산이 재주의 재산 전체인가 부분인가、재산을 물려받는 

수급자가 어느 범위까지인가、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분배의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있다.  

아주신씨 내부령공파 소장의 분재기는 신적도(申適道)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서 

하나의 허여문기(許與文記)이다. 적도는 집(㙫)·균(均)·채(埰)·점(坫)의 4남 과 얼녀(孼女) 둘을 포함하여 5녀를 

두었다. 

이 분재기의 앞부분은 산일되어 장남인 집의 분재 몫은 알 수 없고、차남인 균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분재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재주인 적도가 90 세까지 장수하여 1663년(현종 

4、계묘)에 졸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문기의 증필(證筆)인 적도의 아우 

열도(悅道)가 1659년(효종 10、기해)에 졸하였고、같은 증인인 조카 규(圭)가 1656년(효종 7、병신)에 졸한 

것을 족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이들 모두가 생전이었던 1656년 이전에 분재기 작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장남인 집의 생전인지 아닌지는 이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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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637년(인조 15)에 조졸(早卒)하였다. 아무튼 17세기 중엽이라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허여문기는 균분상속제의 

분재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대개 봉사조(奉祀條)는 16 세기 중반 이후 장자 중심으로 집중되어 갔으며、차등상속제 또한 17세기 

후반이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볼 때 이 문기에서 봉사조가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차녀에게 분재 몫을 주면서 「무후고지출사위 (無後故只出祀位)」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윤회봉사(輪回奉祀)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일정의 법전적 

비율이 적용되었던 것 같다.) 

 

 

 

 

 

 

 

 

 

 

 

 

 

 

 

 

 

 

 

https://archive.aks.ac.kr/heje/heje.do?booknum=77#remarkexplan_18


서간통고류 (54) 

서간(書簡) (2) 

신유년 김기(金琦)·김화진(金華鎭) 등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김기(金琦) , 김화진(金華鎭) 

· 작성시기 신유 

· 형태사항 크기: 28x4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1) 간찰 / 간찰 / 9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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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년 조석두(曺錫斗)·조상룡(曺相龍) 등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조석두(曺錫斗) , 조상룡(曺相龍) 

· 작성시기 신유 

· 형태사항 크기: 24x3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1) 간찰 / 간찰 / 9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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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글로 써서 보임 

1894년 고시(告示)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고시 / 법제-법령-고시 

· 작성시기 1894 년    

· 형태사항 크기: 24x3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2) 고시 / 고시 / 92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894','2000','G002+AKS+KSM-XC.1894.0000-20101008.B052a_077_00056_XXX','1894')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위장 (47) 위로하고 문안하는 편지 

1882년 김세병(金世秉)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위로하고 문안하는 편지) 

· 작성주체 발급: 김세병(金世秉) / 수취: 사장(査丈)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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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김필락(金弼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필락(金弼洛)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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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박기만(朴奇萬)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기만(朴奇萬)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27x3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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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박종규(朴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종규(朴宗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년    

· 형태사항 크기: 30x43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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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사제(査弟) 박형조(朴衡祖)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형조(朴衡祖)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년    

· 형태사항 크기: 30x41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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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사제(査弟) 이이일(李以馹)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이일(李以馹)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2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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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재정(李在鋌)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재정(李在鋌) 

· 작성시기 1882년    

· 형태사항 크기: 20x44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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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김진택(金鎭澤)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진택(金鎭澤)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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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박기인(朴奇寅)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기인(朴奇寅)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24x43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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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오봉섭(吳鳳燮)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봉섭(吳鳳燮)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18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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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년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시기 1884 년    

· 형태사항 크기: 15x2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4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884','2000','G002+AKS+KSM-XF.1884.0000-20101008.B052a_077_00068_XXX','1884')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1906년 김필락(金弼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필락(金弼洛)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5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6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906','2000','G002+AKS+KSM-XF.1906.0000-20101008.B052a_077_00080_XXX','1906')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1906년 김한주(金翰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한주(金翰周)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8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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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김휘종(金輝鍾)·健鍾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휘종(金輝鍾) , 김건종(金健鍾)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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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박남규(朴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남규(朴南奎)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7x2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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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사제(査弟) 이원호(李遠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원호(李遠浩)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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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오재근(吳在根)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재근(吳在根)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2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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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오치승(吳致昇)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오치승(吳致昇)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50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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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외제(外弟) 김영주(金榮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영주(金榮周) / 수취: 내형(內兄)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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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이달호(李達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달호(李達浩)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6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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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이장무(李章茂)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장무(李章茂)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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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이중명(李重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중명(李重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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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인계(姻契) 권기락(權耆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권기락(權耆洛)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6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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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조룡추(趙龍秋)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용추(趙龍秋)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7x4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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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조성철(趙性哲)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성철(趙性哲)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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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조성한(趙性漢)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조성한(趙性漢)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6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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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하대철(河大澈)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하대철(河大澈)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22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0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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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홍재겸(洪在謙)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홍재겸(洪在謙)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6 년    

· 형태사항 크기: 35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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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김영진(金永鎭)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영진(金永鎭)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40x4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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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박영조(朴瀅祖)·박연조(朴演祖) 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영조(朴瀅祖) , 박연조(朴演祖)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24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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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사제(査弟) 이장호(李章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장호(李章濩)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23x3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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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산인대은(山人大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산인대은(山人大隱) 

· 작성시기 1907년    

· 형태사항 크기: 24x18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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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종구(李鍾九)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종구(李鍾九)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62x38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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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한약우(韓若愚)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한약우(韓若愚)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7 년    

· 형태사항 크기: 60x37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2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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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김건락(金健洛)·김규락(金圭洛) 등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김건락(金健洛) , 김규락(金圭洛)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23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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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신양환(申亮煥) / 수취: 영천 오관댁(永川 梧寬宅) 

· 작성시기 1908년    

· 형태사항 크기: 23x5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

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3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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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찰(簡札)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주고받는 글. 간독·척독·함찰·서간·서찰·한찰·어안·어복·수묵·수찰·수한·수자·수간·

화전·화한·총전·전찰·전독·척소·편전·타운·신식·신음·신편·함서·함한·함음·적독·소간 

간찰(簡札)은 오늘날의 편지를 일컫는 말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안부·소식·용무 따위를 적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간찰은 봉투인 피봉과 내지로 이루어졌으며, 내지는 머리말인 서두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안부를 묻은 후문, 보내는 이의 근황인 자서, 사연을 적은 술사, 그리고 결미로 이루어

져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 간찰을 비롯해서 서찰(書札)·서간(書簡)이 편지의 일반 명칭으로 많이 쓰였고, 문학에서는 

문체(文體)의 명칭으로 서독(書牘)·간독(簡牘)·척독(尺牘)이 주로 쓰였다. 

간찰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는 함신(函信)·함독(函牘)·함서(函書)·함찰(函札)·서한(書翰)·한찰(翰札) 한독(翰牘) 

한묵(翰墨)·어안(魚雁)·어복(魚腹)·어전(魚箋)·어백(魚帛)·어함(魚函)·어신(魚信)·어신(魚訊)·어서(魚書)·어함(魚緘)·안

족(雁足)·안서(雁書)·안음(雁音)·안홍(雁鴻)·운함(雲函)·편저(片楮)·안백(雁帛)·수묵(手墨)·수찰(手札)·수한(手翰)·수자(

手滋)·수간(手簡)·수간(手柬)·화전(華箋)·화한(華翰)·총전(寵箋)·전찰(箋札)·전독(箋牘)·전찰(牋札)·척소(尺素)·서장(書

狀)·편지(片紙)·편전(便箋)·타운(朶雲)·신식(信息)·신음(信音)·신편(信便)·함찰(緘札)·함서(緘書)·함한(緘翰)·함음(緘音)

·적독(赤牘)·소간(小簡) 등이 있다. 

간찰은 크게 피봉(皮封)과 내지(內紙)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봉투를 일반적으로 피봉이라고 불렀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봉투 방식은 19 세기 후반 서양의 근대 우편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단, 먼 지방을 

왕복할 경우나 특별히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 경우에는 피봉을 한 번 더 쌓는데, 이것을 중봉(重封)이라고 

한다. 

지금의 편지 봉투는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상단 왼쪽에는 보내는 사람, 하단 오른쪽에는 받은 사람을 

적는다. 간찰은 지금의 편지와 달리 세로로 긴 장방형의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받는 사람·왼쪽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는 것이 정격(定格)이지만, 가족이나 친척·사제간·동료 등에게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만 적기도 하고 때로는 받는 사람이 관직에 

종사하는 경우 관직명이나 직소(直所)만 적기도 한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상서(上書)’ 또는 ‘근배상후(謹拜上候)’ 등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피봉의 위아래 종이가 접히는 곳을 봉함처(封緘處)라고 하는데, 여기에 ‘삼가 봉한다’는 뜻을 나타내거나 

공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별한 글자를 쓴다. 근봉(謹封)을 비롯해서 경봉(敬封)·돈봉(頓封)·봉(封) 근돈(謹頓) 

돈(頓)·완(完)·함(緘)·배(拜)·식(式)·경(敬)·숙(肅)·정(貞)·각(恪) 등이 그것이다. 한편, 봉함처에는 봉함인(封緘印)을 

찍기도 하는데 주로 피봉의 상단에 찍는 경우가 많다. 봉함인으로는 근봉·함·봉·호봉(護封)·근기(謹記) 전신 

(傳信) 등의 글자를 쓰기도 하고, 각 집안 또는 개인마다 고유의 문구나 명문(名文)·수복(壽福)과 관련된 

글자를 새겨서 쓰기도 한다. 그리고 피봉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피봉 하단 봉함처에 근봉의 글자 

앞에 간찰을 보내는 사람의 착명(着名)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내지의 구성은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서두로 간찰의 머리말이다. 서두에는 

오랫동안 소식이 막혀서, 그동안 안부를 여쭙지 못해서, 지난번 왕림(枉臨)해 주셔서, 지난번 만나 뵌 



이후로, 우연히 만났던 이후로, 지난번 부친 간찰 이후로, 심부름꾼을 통해 보내준 간찰을 받고서, 평소에 

교분(交分)이 없었지만, 절기와 계절 인사 등 각양각색의 사항에 따라서 간찰을 쓰는 사람의 심정을 

표현한다. 

두 번째는 후문(候問)으로 받는 사람 즉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자서(自叙)로 간찰을 

보내는 사람 자신의 근황(近況)을 서술하는 대목이다. 간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부를 곡진하면서 세세하게 정성을 다해 묻는 반면 보내는 사람은 근황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양쪽을 완전히 대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술사(述事)로 사연을 적는 대목이다. 문집 속의 간찰은 대체로 술사만 수록되는 경우가 많다. 

안부를 묻는 간찰은 ‘술사’의 단계가 생략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술사의 대상이다. 우선 옷·음식(과일, 고기, 생선 등)·지필묵연(紙筆墨硯)·약재(藥材)·서책·그림·달력·부채·각종 

생필품 등 물건을 보내는 경우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선을 부탁하거나, 집안의 각종 행사와 질병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한 물품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과거가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과거를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일어 

나는 일 즉 소과(小科)와 문과(文科)와 같은 과거시험·초시(初試) 합격·과거 보러 가는 것[應擧] 과거시험 에 

떨어지는 것[落榜]의 내용이 간찰에 많이 언급된다. 또한 시사(時事)나 학술적인 쟁점 사안, 관직 진출 

국가의 경사(慶事)·득남(得男)과 생일 등에 대한 축하인사·관혼상제(冠婚喪祭)·문병(問病)·각종 재해(災害)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결미(結尾)로 간찰의 끝 부분이다. 결미도 일정한 격식이 있는데, 먼저 술사에서 사연을 다 

말한 뒤에 간단히 끝맺는 말을 한다. 간찰의 머리말에서도 표현이 다양하였듯이 끝맺는 말도 사정에 따라 

‘언제쯤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질병·더위·손님·피곤·인편 등 여러 사정으로 간찰을 길게 적지 못하고 

간략하게 적는다’, 또는 절기·계절에 따른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적는다. 이처럼 끝맺는 말을 한 뒤에는 

‘나머지 여러 얘기는 우선 남겨둡니다. 간찰의 예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삼가 이 간찰의 내용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간찰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격식적인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보낸 

날짜·성명·올림[재배(再拜)]의 항목을 차례로 적는다. 

옛 사람들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간찰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많은 양의 간찰이 현재 

낱장 또는 첩(帖)의 형태로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명도(程明道)가 ‘간찰은 유자(儒者)가 가장 가까이 

일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찰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오늘날 간찰이 제자와 스승·동학(同學) 사이에서는 학술과 시사를 토론하는 치열한 담론의 도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역사를 비롯하여 문학사, 사상사, 경제사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간찰의 글씨는 서예사의 흐름을 살필 수 있고, 봉함인·착명·시전지(詩箋紙) 등을 통해서 

도 그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는 데에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고문서에 남아 있는 간찰은 초서(草書)로 

쓰여 있어서 판독은 물론 독특한 격식과 용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에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신양환(申亮煥) / 수취: 영천 오관댁(永川 梧寬宅) 

· 작성시기 1908년    

· 형태사항 크기: 23x56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점련자료 1908년 내재종제(內再從弟) 신양환(申亮煥) 간찰(簡札)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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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박영조(朴瀅祖)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영조(朴瀅祖)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40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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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박태능(朴泰能)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태능(朴泰能)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8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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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이준곤(李駿坤)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준곤(李駿坤)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60x3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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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장영주(張永周)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장영주(張永周)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09 년    

· 형태사항 크기: 42x4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7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909','2000','G002+AKS+KSM-XF.1909.0000-20101008.B052a_077_00099_XXX','1909')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1974년 권석천(權錫天)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권석천(權錫天)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4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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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유치춘(柳致春)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유치춘(柳致春)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3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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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장방준(張放駿)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장방준(張放駿) 

· 작성시기 1974 년    

· 형태사항 크기: 21x26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9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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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년 이병규(李炳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이병규(李炳奎) / 수취: 신(申) 

· 작성시기 경술 

· 형태사항 크기: 50x35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8 ~쪽 

 



사하생(査下生) 박남규(朴南奎)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남규(朴南奎) 

· 형태사항 크기: 20x4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39 ~쪽 

 

 

 

 



을미년 사제(査弟) 박정진(朴廷禛) 위장(慰狀)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위장 / 종교·풍속-관혼상제-위장 

· 작성주체 발급: 박정진(朴廷禛) 

· 작성시기 을미 

· 형태사항 크기: 21x4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6. 서간통고류 / (3) 위장 / 위장 / 14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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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문 (1) 

조선시대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같은 종류의 기관, 또는 관계가 있는 인사 등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통지하

던 문서. 

서원·향교·향청(鄕廳)·문중(門中)·유생(儒生)·결사(結社)와 의병, 혁명이나 민란의 주모자들이 대체로 

연명(連名)으로 작성하여 보냈으며, 그 내용은 통지·문의·선동·권유 등 다양하다. 일반 서신과 다른 점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을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또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이나 개인들간의 분쟁 해결을 관청에 호소하는 소지(所志)나 국왕에게 의견을 

올리는 상소와 구별되는 점은 그 목적이 백성간에 서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통문은 송신자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통용된 것 중의 하나는 서원·향교·유림에서 보낸 것으로, 이를 ‘유통(儒通)’이라고 

하였다. 

유통은 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유생들에게 돌리는 글로서, 서원의 건립이나 보수, 효자·열녀·충신들의 

정문(旌門：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는 붉은 문. 작설. 紅門) 건립 또는 

증직(贈職) 등의 표창 건의, 문집의 발간, 향약계의 조직 등에 대한 내용이 많다. 

특히 유회(儒會)·당회(堂會)에서 돌렸던 통문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였는데, 이들 기관들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이라는 서원의 주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던 것이나 정치·사회 문제 등에 

대한 재야 유림들의 여론을 결집하여 공식화하는 거점이 되었다. 

시국에 관한 중요 문제, 특히 대의명분에 관계되는 문제가 사림(士林)에 발생하였을 때 회합을 가졌는데, 그 

날짜와 장소·의제, 회합의 결과까지 통문으로 발송하여 10 일이면 나라 안에 모두 전파되었다. 

또 이들 유림들은 때로 이른바 ‘청의(淸議)’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여론을 조작하는가 하면, 당쟁에 뛰어들어 

암투를 조장하는 동시에 반대파를 비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때에도 통문이 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626 년(인조 4) 6 월 영남의 유생들이 통문을 돌려 관찰사를 성토하여 마침내 방백(方伯), 원탁(元鐸)을 

물러나게 한 일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의 감사 김성일(金誠一)이 좌도의 감사로 

제수(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일)되자 우도 사민(士民)들이 통문을 돌려서 향교에 

모여, 김성일을 머물러 있게 하여 달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통문은 지방관의 진퇴문제를 논의하는 매체로도 이용되면서 숙종 이래 더욱 성행하여 국정을 

좌우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자, 이러한 폐단을 규제하기 위해 조정에서 이를 엄히 다스렸다. 



즉, ≪속대전≫ 형전(刑典) 추단(推斷)에 “유생이 토주(土主：고을의 수령)에 발악하거나 성묘(聖廟) 또는 

관문 밖에서 회곡(會哭)하는 경우에는 장 100 과 유형 3,000 리에 처한다. 다만 통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도배(徒配：도형에 처한 뒤에 귀양을 보냄)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유는 집단적으로 호소하는 등장(等狀)이나 대궐문 밖에서 재야 유림들의 시위형태인 복궐(伏闕) 등도 

미리 통문을 돌려 합의가 이루어져 행하여지는 것이었으며, 만인소(萬人疏)도 각 지방에 통문을 돌려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진왜란·병자호란 때에는 모병(募兵)과 군량의 조달을 위하여 구국의 통문들이 작성되어 의병의 

조직화에 이바지하였는가 하면, 민란이나 혁명을 일으키려 할 때에도 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문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全琫準)은 각 처의 동학접주와 농민들에게 통문을 돌려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전봉준이 체포되자 동학도들은 교조의 신원(伸寃：원통한 일을 푸는 것) 운동을 전개하면서 역시 통문을 

이용하였다. 

그에 앞서 17, 18 세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란 당시에도 그 주모자들이 통문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를 

작성할 때 수모자(首謀者：주모자 중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도록 사발(沙鉢)의 형태로 

둥글게 돌아가면서 연명자들이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문을 ‘사발통문’이라 하였다. 

1893 년(고종 30) 11 월 전봉준도 20 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봉기(蜂起)를 맹약하는 내용을 알릴 때 

사발통문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행위를 배척하는 내용의 통문들이 전하여오는데, 그 중 1895 년 

안승우(安承禹)·유인석(柳寅錫)·곽종석(郭鍾錫)·권세연(權世淵) 등의 의병운동에서 나타난 각종의 격문(檄文)을 

비롯한 창의문(倡義文), 예안·안동 등지의 통문 등이 그것이다. 

또, 1904 년 6 월 김기우(金箕祐) 등 32 명이 발기하여 작성한 제 1 차 배일통문(排日通文)은 철도 부설에서 

일어난 일본의 작폐를 비롯하여 국권의 침탈과 이권의 착취, 그리고 북진하는 일본군의 야욕 등을 

지적하여 총궐기를 부르짖는 내용이다. 

이 통문은 널리 배포되어 크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은 그를 체포,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병(尹秉)·허위(許蔿) 등이 잇따라 전국에 배일 통문을 발송하였고, 또 1905 년 10 월 김동필(金東弼) 등 

26 명이 발기한 유회소(儒會所)의 13 도 유생 대표의 배일 통문이 역시 작성된 바 있다. 

이 밖에 문중에서 발하는 통문은 종중회의(문중회의)의 통보나 족보의 출판문제 등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보부상(褓負商)과 같은 결사에서 그 회원들에게 보내는 통문은 그 전달속도가 매우 신속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계 모임 등에서 그 계원에게 집회 일시 및 장소와 목적을 알리는 통지문도 통문의 일종인데, 

이를 회문(回文)이라고도 불렀다. 



통문은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연명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름 앞에 직함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통문을 지은 사람을 제통(製通)이라 하고 필사한 사람을 사통(寫通)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의 명단이 명시된 

경우도 있다. 

간혹 통문을 위조하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1777 년(정조 1) 홍천주(洪天柱)라는 

사람이 충렬사(忠烈祠)를 중수한다고 빙자하여 금품을 거두어들이고, 빼앗기 위하여 재상 명의의 통문을 

위조하여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있었다. 

한편, 일부 서원에서도 통문을 악용하여 백성들에게 억지로 금품을 거두어 들이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서원에 제수전(祭需錢)이 필요하니 모일(某日)까지 얼마를 봉납하라.”는 내용에 이른바 까막패자〔墨牌〕라 

불리던 묵인이 찍힌 통문을 돌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형(私刑)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화양서원(華陽書院)의 이러한 통문은 협박장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1862 년(철종 13) 3 월에 

화양서원에서 원우(院宇)를 수리, 개축한다 하여 전라도지방까지 진출하여 재화를 징수하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하였다. 공주향교의 유림들이 분개를 느껴 그 진상을 상세히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 전한다. 

통문의 서식은 서두에 ‘通文’이라고 제호처럼 쓰고, 줄을 바꾸어 

‘右文爲通諭事段……(우문위통유사단……)’이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본론을 말한 다음, 모일 장소나 일시를 

쓰고 ‘……千萬幸甚(……천만행심)’이라는 글귀로 끝을 맺으며, 수신처·발신연월일·발신처 및 발신자 명단을 

차례로 열기(列記)하였다. 

간혹 통문 한쪽 모서리에 “이것을 일일이 돌려보되 고을 안에서 지체하지 말기를 바라오.” 또는 “차례로 

돌려본 뒤에 마지막에는 다시 보내주시오.”라고 첨서되어 있었던 바, 이는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보도록 

한 회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문체는 순한문이나 이두문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특색이었으며, 동네 계 모임 등의 통문 가운데에는 

순한글로 쓰여진 것도 있었다. 통문은 특정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대중매체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고·통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에서는 통문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거의 순수한 

민간매체였다는 점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70년 빙계서원(氷溪書院) 통문(通文)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 사회-조직운영-통문 

· 작성주체 발급: 빙계서원(氷溪書院) / 수취: 옥산서원(玉山書院) 

· 작성시기 1870 년    

· 형태사항 크기: 80x6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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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간찰 (1) 

1870년 빙계서원(氷溪書院) 통문(通文)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 개인-생활-서간 

· 작성주체 발급: 신기만(申基萬) / 수취: 신양환(申亮煥) 

· 형태사항 크기: 19x14 / 낱장, 1 장 / 종이 / 한글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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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 (2) 

1882년 신상하(申相夏) 청연길서(請涓吉書)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상하(申相夏) 

· 작성시기 1882년    

· 형태사항 크기: 40x60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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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신(申) 사주단자(四柱單子) 

· 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발급: 신(申) 

· 작성시기 경인 

· 형태사항 크기: 30x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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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단자(四柱單子) 

정혼을 한 뒤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신랑의 사주를 적어서 보내는 간지(簡紙). 

사주(四柱)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단자(單子)는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민간 습속에서 비롯된 사주단자는 혼인을 정한 후 신랑 집에서 신랑이 난 해〔年〕, 

달〔月〕, 날〔日〕, 때〔時〕의 사주를 적어 신부 집으로 보내는 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뜻이 바뀐 말은 아니나 여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이기에 여기 실었다. ‘사주단자’를 ‘사주 단지’로 

알고 있거나, ‘단자’라는 말에서 ‘단지’를 연상해 사주를 집어넣은 함 등속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속칭 ‘주단(柱單)거래’, ‘단자(單子)보낸다’, ‘사성(四星)보낸다’라고도 한다. 간지를 7 번 또는 5 번 접어서 그 

복판에 신랑의 사주인 생년·월·일·시를 적고, 백지에 싸서 봉투에 넣고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띠를 붙이며, 

봉투 앞면에는 사주라 쓰고 그 봉투는 봉하지 않는다. 

그 뒤, 수숫대나 싸릿대를 끝부분이 붙은 채로 가운데를 쪼개 봉투를 그 속에 끼우고 양쪽 끝을 

청실·홍실로 감는데,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서 위로 감고 끝매듭은 동심결로 맺는다. 이때 수숫대나 싸릿대 

대신 대나무를 쪼개 끼우는 지방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끼우지 않고 보내는 지방도 있다. 

수숫대나 싸릿대 혹은 대나무 등을 쪼개서 끼우게 된 그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옛날에는 가방 같은 

것이 없고 손수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게 되는데, 혹 구겨질 염려가 있어서 끼우게 되었다는 말이 일부 

지방에서 전하여 오고 있을 뿐이다. 

신부쪽에서는 사주를 받은 뒤 곤자(坤字)의 아래에다 신부의 생년·월·일·시와 허혼주(許婚主)의 이름을 

적어두는 사주 서식이 있고, 겉봉은 띠를 두르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한다. 사주는 청홍 겹으로 모서리에 

청실·홍실을 단 사주보자기에 청색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싸서 보낸다. 이때 사주만을 싸서 보내기도 하고, 

사주옷감이라 해서 옷 한 감 또는 청홍색 두 감을 사주와 같이 싸서 보내기도 한다. 

이 사주를 신부집으로 보낼 때 가급적 방위를 보아 손이 없는 날을 골라 가게 되는데, 마을사람 중 

혼인해서 첫 아들을 낳고 다복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이 상례이나, 혹 중매인이나 하인을 시켜 

보내기도 하고, 신랑이 직접 가져가기도 한다.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루에 돗자리를 깔고 새 상에 

사주를 받아놓는다. 이때 신부 아버지나 오빠 또는 어머니가 받아 놓았다가 개봉을 한다. 

사주를 가져온 사람은 아주 푸짐한 주찬의 대접과 후한 노자를 받고 당일로 돌아간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를 잘 보관했다가 혼수짐에 싸보내어, 신부의 옷장 속에 넣어 평생 간수케 한다. 

 

 



치부기록류 (13) 

집사분정기 (1) 

집사기(執事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분정기 / 종교·풍속-관혼상제-분정기 

· 형태사항 크기: 50x54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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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기(笏記) (1) 

대중의 집회·제례 등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서 낭독하게 하는 기록. 

홀(笏)은 중국에서는 이미 주대(周代)에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처음에는 문관이 모양을 꾸미는 

장식품의 일종으로, 임금에게 보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비망하는 

것이었다. 신분에 따라 규격과 색채와 질이 정해져서 중국에서는 옥·상아·서각(犀角) 등이 사용되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온 우리나라에도 이 제도는 오래 전에 도입되었다. 조선조가 창건되어 유학이 

국교로 채택되자 홀에 대한 제도도 확정되었다. 조선조에 제정된 홀은 한 자 정도의 길이에 두 치 정도의 

너비로 얇은 것이며, 1 품에서 4 품까지는 상아로 만들고 5 품 이하는 나무로 만들어 쓰게 하였다. 

홀기는 이 홀의 사용이 발달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문명이 발달될수록 생활의 방식도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생활을 통제하는 방법도 번잡해졌다. 

인간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예는 점차 까다로워져서 자칫하면 착오를 범하기가 일쑤고, 그 착오는 

실수로 좋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보고를 행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며, 그 필요에 따라 발달한 것이 홀기다. 

홀기는 크게는 국가의 조참(朝參)과 상참에서부터 종묘·사직·배릉(拜陵) 등의 의식에 이용되고, 작게는 

시학(視學)·입학(入學)·석전(釋奠)·전시(殿試)·방방(放榜)을 비롯해 양로연(養老宴) 등에도 이용되었다. 

민가에서는 서원의 유회, 향회(鄕會)를 비롯해 향음주례(鄕飮酒禮)·강학례(講學禮) 등에도 이용되고 심지어 

혼례·관례·제례 등 사가의 행사나 의식에까지도 이용되었다. 홀기는 절차를 미리 의정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오류를 막고 시비의 근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무술년 단구서원(丹邱書院) 제향홀기(祭享笏記)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홀기 / 종교·풍속-관혼상제-홀기 

· 작성주체 발급: 단구서원(丹邱書院) 

· 작성시기 무술 

· 형태사항 크기: 30x121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2) 홀기 / 홀기 / 64 ~66 쪽 

 

 

 

 

 



 

 

비망기(備忘記) (1) 

조선시대 정령(政令)의 일부나 돈유·별유와 같은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문서. 

비망기는 국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유형의 하나이다. 간략하게 기록하여 승전색(承傳色)을 통해 승정원(承政

院)에 전달하였다. 비망기로 내리는 왕명의 내용은 다양하며, 간혹 중요한 정치적 국면 때에 비망기를 내려 

국왕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조선시대 비망기가 언제부터 채용된 방식인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1529년(중종 24) 9월 15일 실록 기사

에 ‘비망기가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없던 것인데 근래에 이를 통해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내용을 보면, 

중종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비망기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16세기 이후 

공론정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왕의 입장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중종조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비망기 하달 관행은 이후 선조대에 정착되었다. 물

론 임진왜란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비망기의 잦은 활용을 보면 비망기가 왕

명을 하달하는 데 주요한 장치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비망기는 국왕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내시가 담당하는 승전색(承傳色)이 주로 작성하였다. 

승전색과 함께 액정서(掖庭署) 소속 사알(司謁)이 작성하기도 하였다. 비망기는 대개 “전왈(傳曰)”로 

시작되는 왕명으로, 전달되는 대상인 승정원을 비롯한 관서나 관원을 명시하여 하달하기도 하였다. 



정조대에는 비망기의 하달 과정에 일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사알이 승정원에 비망기를 전달하면 

승지는 비망기를 옮겨 적은 뒤에 이를 사알과 함께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원본은 도로 국왕께 보내도록 

정식화하였다. 비망기는 대개 승정원에 전달된 뒤 해당 관서에 하달되었다. 즉 국왕→승전색(또는 

사알)→승정원→해당 관서의 체계로 운영된 것이다. 간혹 승정원이 아닌 비변사(備邊司)나 정청(庭請), 

의금부(義禁府) 등을 명시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비망기로 내려진 명령은 대신이나 고위 관원 혹은 산림(山林)들에게 국왕이 별도로 내리는 돈유나 별유 

등과 함께 다양한 정령이었다. 정령 중 비망기로 내려지는 사항은 다양하다. 주제별로는 왕실, 인사, 외교, 

군사,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비망기가 활용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망기가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에 활용되면서 국왕의 입장에서 정국의 전환을 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680 년(숙종 6) 3 월, 공조판서 유혁연(柳赫然)과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 포도대장 신여철(申汝哲)을 불러 놓고 비망기로 유혁연의 총융사 직임을 해임시키고 대신 

김만기를 훈련대장에, 신여철을 총융사에 제수한 바 있다. 이는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비망기가 활용된 것이다. 이런 점은 비망기가 다른 유형의 왕명에 비해서 정치적 사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비망기는 반포 뒤에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내용 중 일부를 효주(爻周: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도 있다. 1722 년(경종 2) 4 월 국왕은 유배를 보낸 노론 

측의 이이명(李頤命)과 김창집(金昌集)을 사사(賜死)하라는 명을 내렸다가 소론 측 대신인 조태구(趙泰耈)나 

최석항(崔錫恒)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망기로 감사(減死)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소론 측 

언관(言官)을 비롯해 동지의금부사 김일경(金一鏡) 등이 비망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비망기를 가지고 

들어와 효주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종은 김일경 등의 의견에 따라 비망기의 내용 중 일부를 효주하였다. 

비망기 중 비밀 비망기(秘密備忘記)라는 이름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비밀 비망기는 봉함(封函)하여 

하달하였는데, 비밀스럽게 하달된 것이므로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내용이 파악되는 

몇몇 기사를 통해 보면, 중국이나 여진족과 관련해서 비밀스러운 내용을 문의하거나 지시할 때 또는 

선위(禪位)와 같은 국가 중차대한 일을 지시할 때 비밀 비망기라는 이름으로 하달하였다. 

비망기는 조선시대 다양한 왕명 유형 중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다. 조선시대 왕명의 유형에는 교문(敎文), 

윤음(綸音), 비답(批答), 판부(判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교문이나 윤음은 국가의 문한(文翰) 

제도라는 틀 속에서 작성되었기에 절제된 언어로 작성되어 국왕의 세밀한 심정까지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비답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간결하고 신중해야 하였다. 판부는 정형성을 

갖고 있기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 유효한 수단은 아니다. 이에 비해 비망기는 정령을 하달할 때 

국왕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면서도 동시에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체계였다. 

 



기타기록(其他記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비망기 / 개인-생활-비망기 

· 형태사항 크기: 11x71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67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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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록(四星錄) (1) 

사성(四星)과 납폐(納幣)는 요즘은 많이 잊혀 가고 혼인의 절차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만 전통 혼례에서는 사례(四禮 의혼-납채-납폐-친영)라 하여 혼인 과정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했

다. 

의혼(議婚)은 과거에는 혼인할 당사자보다는 먼저 부모들이 선을  보고 결정이 되면 당사자들은 

결정에 따랐다. 이때를 의혼議婚)이라 한다. 의혼 과정에서 혼인이 결정되면  납채(納采) 의례가 

있는데 사성을 적어서 신부집에 보내고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이다. 

납채(納采) 

1) 사성(四星)이라 함은 의혼(議婚) 과정에서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의 사주(四柱)를 써서 홍색 보

자기에 싸서 신부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은 출생 태세(出生太歲)-출생 월건(出生月建)-출생 시(出生時)를 적고 규격은 30cmx29cm로 

5면을 접어 쓴다. 봉투에 넣을 때는 오른쪽으로 8겹 되게 접어서 봉투에 넣는데 봉투는 봉하지 

않는다. 

2)납채문(納采文) 

신부집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글을 사성과 함께 보자기에 싸서 보내는 정식으

로 결혼을 신청하는 절차다.(규격 36 cmx60cm 아홉 칸을 접어서 양쪽 한 칸을 비우고 적는다). 

3) 연길(涓吉) 

좋은 날짜를 정한다는 뜻이다. 

신부집에서는 사성과 납채문을 받으면  궁합을 보고 신랑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

를 받아 백지에 써서 연길편지와 함께 신랑집에 보내는 절차이다. 

4)의제장(衣製狀) 

연길 편지를 받은 신랑댁에서는 신랑 의복의 길이와 품을 적어 의제장(衣製狀)을 보낸다. 



이렇게 하여 전통혼례의 순서인 사성(四星)의 과정이 끝이나고 다음 단계인 납폐(納幣)의 과정이 

진행된다. 

납폐(納幣)  

납채(納采)의 과정을 마치면 보통 결혼식 전날 혼수(婚需)와 혼서(婚書-禮狀), 물목(物目)을 넣은 혼

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채라 하며 혼서(婚書)는 소중히 여겨 신부가 죽을 때 관과 함께 묻었다. 

요즘은 신랑이 직접 들고 가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심심찮게 하며 골목이 떠

들썩하게 함을 팔기도 했다. 

이럴 때 함을 지고 가는 함진아비는 아들을 낳고 내외간에 금슬이 좋은 사람이 맡았다.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함을 집안으로 들이면 신부 댁에서는 대청마루에 상을 놓고 그 위에 홍색 보

자기를 깐 후 봉치떡 시루를 올려놓고 그 위에 혼수 함을 정중히 올린다. 

그리고 함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다. 

★봉치떡-신랑 신부 양가에서 준비한다. 신랑 측에서는 함이 출발할 때 봉치떡 위에서 들고 가고 

신부 측에서도 함을 받아 봉치떡 위에 올린다. 

찹쌀 두 켜에 팥고물을 넣고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 만든다. 밤과 대추는 혼인 전날 신부가 먹

도록 한다. 

이렇게 사성(四星)과 납폐(納幣)의 과정을 거쳐 결혼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선남선녀가 서

로 만나 사귀며 미래를 결정한 후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양가 집안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사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때

이다. 

 

 

 

 

 

 

 



사성록(四星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사성록 /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 형태사항 크기: 24x14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0 ~쪽 

 

 

 

 

 



복차록 (1) 

복차록(服次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복차록 / 종교·풍속-관혼상제-복차록 

· 형태사항 크기: 30x10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7 ~79 쪽 

 

 

 

 

 



보첩류 (1) 

보첩(譜牒)은 한 가문, 즉 씨족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계보학 또

는 보학(譜學)에서 말하는 계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흔히 족보(族譜)라고 한다.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여 명예로 삼기 위해 그 역사와 계통을 밝히는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

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서 족보에 수록된 인물이 본인의 친 조상이라고 100% 단정짓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 신분 제도가 붕괴되면서, 족보나 호적을 위조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

하였다. 다산 정약용은 족보 위조의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조선 숙종 때의 경상남도 단

성현의 노비 수봉과 그의 후손들이 이사와 족보, 호적세탁 등을 통해 본관과 족보를 사들이고 성씨에 편입

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1900년대 후반 세계(世系)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보첩류 / 사회-가족친족-족보 

· 형태사항 크기: 27x7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1900년대 후반 세계(世系) 

 



 

 

 

 

 

 

 



 

 

 

문복록 (1) 

계해년 문복록(問卜錄)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문복록 / 종교·풍속-민간신앙-점복자료 

· 작성시기 계해 10 월초 8 일 

· 형태사항 크기: 15x20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예로부터 모사(某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란 말이 있듯,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하

는 일에 성사를 바라는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은 헤아릴 길이 없어 성패여부

를 놓고 초조해하는 게,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 초라한 단면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헌헌장부(軒軒丈夫)라 한들, 자신에 대한 일생일대의 성패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사를 눈앞에 놓고 

초연(超然)해 할 장부가 몇이나 될까? 

그러기에 대인도 문복(問卜)을 하고 소인도 문복(問卜)을 하되, 대인은 허물(咎)을 묻고, 소인은 복(福)을 묻

나니, 안심입명(安心立命)에 생의 목표를 설정한 대인과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食以爲天) 소인과의 가치관

의 차이요, 또한 생의 차원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고저차원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오늘을 사는 지성인들이 점사(占事)를 마치 문명사회가 해결해내지 못한 영구 미제사건이거나, 아니면 타파

해 버려야 할 원시잔존적 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곧 문명인의 횡포요, 자기기만이며, 동시에 독

선인 것이다.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과학인이 고작 창해(滄海)의 일속(一粟)에 불과한 자기인생의 궁극적 향방 하나 제

시해내지 못하고 신에게 예탁하거나, 아니면 소위, 팔자란 없는 것이다, 라는 독백이나 토해내는 허약한 군

상들이 어찌 점사와 문복을 금기(禁忌)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점을 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의 기징(機徵)인 것이며, 이 기징은 곧 천의(天意)인 것이므로, 이렇게 천의

를 전달받을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으니, 현대인들의 종교행위처럼 소

위 절대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스스로 기도하며 자문자답으로 구하려는 간구행위보다, 의문점을 점을 쳐

서 밝히려 함은 동양인의 섬광과도 같은 예지가 번득이는 한층 간결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행위가 아닌가

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통용함에는 고도의 수련이 필요함은 물론이려니와, 이를 다루는 일종의 기술 같은 것도 익혀

둬야 한다 

잡록 (1) 

기문(記文) 

· 분류 고문서-시문류-기 / 교육·문화-문학저술-기 

· 형태사항 크기: 20x9 / 합철, 1 책 8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1) 잡록 / 잡록 / 226 ~230 쪽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만제 (1) 

1853년 이후 제만록(祭輓錄) 

· 분류 고문서-시문류-제문 / 종교·풍속-관혼상제-제문 

· 형태사항 크기: 23x20 / 합철, 1 책 31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2) 만제 / 만제 / 231 ~245 쪽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애감록 (1) 

정조 6년 임인(1782)생인 면구의 초상일(初喪日、철종 4 계축 9월 초 3일、 1853)과 소상일 (小祥日)인 이듬해 

갑인년 9월 초 3일、대상일(大祥日)인 을묘년 9월 초 3일에 기록된 조의록으로 신씨 종중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친분이 있는 여타의 성씨들도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채미헌계안과 더불어 향리의 

문중조직과 친교 관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1853~1856년 애감록(哀感錄)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조객록 / 종교·풍속-관혼상제-조객록 

· 작성시기 1853 년 / 계축 9 월초 3 일    

· 형태사항 크기: 20x19 / 합철, 1 책 39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3) 애감록 / 애감록 / 246 ~265 쪽 

 

javascript:popHistoryWin('data','1853','2000','G002+AKS+KSM-XG.1853.0000-20101008.B052a_077_00136_YYY','1853')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채미헌계안 (1) 

채미(採薇)에 대한 고사는 백이·숙제(伯夷·叔齊)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은(殷)나라 고죽국(孤竹國)의 왕자였던 

백이·숙제가 아버지가 죽은 뒤 서로 후계자 되기를 사양하다가 끝내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떠났다. 그 무렵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멸하고 주왕조를 세우자、두 사람은 무왕의 행위가 

인의(仁義)를 반하는 것이라 하여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죽었다. 그 뒤부터 청절지사(淸節之士)를 주로 채미 고사에 비겨 말하였다. 

그러나 이 채미헌은 백이·숙제의 그러한 뜻에 비겨서 이름한 것이 아니라、정묘호란 시 영남의 병장을 

역임하였던 호계 신적도가 병자호란 때에 다시 창의한 뒤 의성의 학소대(鶴巢臺)에 모헌 (茅軒)을 짓고 채소를 

키우고 고사리를 뜯어 자족하며 곤경을 맞이한다는 뜻에서 비롯된 이름이 었다.  

그 뒤 고종 병자년(1876)에 향리의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단구(丹邱)에 이건하였는데 채미헌 계안은 바로 

이러한 당초의 뜻을 이어받고자 만든 계안으로서、1917년(정사) l1월에 발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채미헌계안의 좌목에 기록된 인원은 총 467인으로 의성의 아주신씨를 비롯하여 인근 향리의 여러 성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계가 발족한 일제시기에는 각종계가 성행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식리(殖利)、식산(殖産)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부조 계였다. 이 같은 계는 어떤면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상품 시장화 하여 식민지적 상업자본주의에 이용하고자 한 면이 강하였다. 그런데 비하여 이 채미헌계안은 

절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안의 제영(題詠)에 나타나는 뜻으로 볼 때 상호부조 보다는 선현의 

정충(貞忠)과 충절(忠節)을 기리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던 것 같다. 

끝장에 「인재종가장(忍齋宗家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재는 바로 채미헌을 세운 호계의 제 3자 채이다. 

 

 



1917년 채미헌계안(採薇軒稧安)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지역 인재종가 / 경상북도 의성군  

· 작성시기 1917 년    

· 형태사항 크기: 29x20 / 합철, 1 책 83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4) 채미헌계안 / 

채미헌계안 / 266 ~307 쪽 

 

javascript:popEmapWin('HD','G002+AKS+KSM-XG.1917.4773-20101008.B052a_077_00137_YYY','%EA%B2%BD%EC%83%81%EB%B6%81%EB%8F%84 %EC%9D%98%EC%84%B1%EA%B5%B0');
javascript:popHistoryWin('data','1917','2000','G002+AKS+KSM-XG.1917.4773-20101008.B052a_077_00137_YYY','1917')


 

 



 

 

 

 



 

 

 



 

 

 

 



 

 

 

 



 

 

 



 

 

 



 

 

 

 



 

 

 



 

 

 



 

 

 



 

 

 



 

 

 

 



 

 

 



 

 

 

 



 

 

 



 

 

 



 

 

 



 

 

 

 



 

 

 



빙계서원전답안 (1) 

빙계서원은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있었던 서원으로 1556년(명종 ll)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안국(金安國)·이언적(李彦迪)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1576년(선조 9)에 

장천서원(長川書院)이라고 사액되었다가、1600년(선조 33)에 이건하면서 빙계서원으로 개칭 하였다. 

1689년(숙종 15) 김성일(金誠一)·류성룡·장현광을 추가로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경내 건물로는 충효사(忠孝祠)· 명교당(明敎堂)· 동재(東齋)· 서재(西齋)· 신문(神門)· 

전사청(奠祀廳)·주소(廚所) 등이 있었다 하나、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 

이 전답안은 빙계서원이 서원전으로 소유하고 있던 전답기록으로서、양식은 양안(量案)의 기재 방식을 일부 

준용한 것 같다. 토지대장인 양안은 국가가 토지의 등급·면적·소유자 등을 조사하는 양전(量田) 사업을 통하여 

그 토지가 지니고 있는 자호(字號)와 지번(地番)、비옥도에 의한 등급 토지의 

모양새、토지면적、사표(四標)、토지 소유주 등을 조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안의 기재가 상당히 정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먼저 토지의 자호와 지번은 그 토지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호는 대개 천자문 순으로 매겨졌고、한자호 내의 매 필지는 양전 순서에 

따라 지번이 붙여졌다. 이어 측량하는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표기하고、그 토지의 등급을 매겼다. 이때 

비옥도에 따라 l~6등급을 산정하고、이를 결·부·속(結·負·束)이라는 면적 단위를 이용 하여 결부를 책정하였다.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각종 세를 부과하였다. 대개 18~19세기 정도 에는 1부에 1두의 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의 모양새는 보통 반듯한 직전(直田) 직답(直畓)으로 많이 표기되고 있으나、경우에 

따라서는 제전(梯田)、구전(句田)、방전(方田)、규전(圭田) 등으로 표기하여 삼각형、정사각형、마름모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동서장(東西長)、남북광(南北廣)이나 남북장(南北長)、동서광(東西廣)으로 하여、가로 세로의 

길이를 척(尺)으로 표기하였으며、한 필지에 대한 사방의 경계를 사표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주를 경작 중인 땅이면 기주(起主)、묵히는 땅이면 진주(陳主)로 나타내었다. 

대개 이 같은 기재 방식에 의하여 양안이 작성되었는데、빙계서원전답안은 바로 이 같은 양안의 기재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즉 토지의 구획명과 자호、지번을 기록하고、이어 등급과 토지 모양새 지목을 기록한 

다음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로·세로의 길이를 장 ·광 몇 자로 나타내고 이를 결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 기(起)와 진(陳)이나 사경(私耕) 등을 부기하였다. 이 전답안은 파손으로 부분적인 결락이 있기는 하나 

빙계서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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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계서원전답안(氷溪書院田畓案)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 경제-농수산업-전답안 

· 작성지역 빙계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 형태사항 크기: 30x21 / 합철, 1 책 27 면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Ⅱ. 호계 가문 / (5) 빙계서원전답안 / 빙계서원전답안 / 

308 ~3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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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문류 (16) 

문 (1) 

기타기록(其他記錄 

· 분류 고문서-시문류-문 / 교육·문화-문학저술-문 

· 형태사항 크기: 24x192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5. 치부기록류 / (3) 기타기록류 / 

기타기록류 / 71 ~76 쪽 

 

 

 

 

 



 

 

 



 

 

 

 

 



만사(輓詞) (11)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을 지칭하는 용어. 만장. 

만장(輓章)이라고도 한다. 만(輓)이란 앞에서 끈다는 뜻으로 상여가 떠날 때 만장을 앞세워 장지로 

향한다는 뜻에서 만장이라고 부르며, 망인이 살았을 때의 공덕을 기려 좋은 곳으로 갈 것을 

인도하게 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친척이나 친구가 죽으면 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를 

만가(輓歌)라고 했으며, 옆에 따르던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 만사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만사의 규격은 일정하지 않다. 오언절구와 오언율시 또는 칠언절구와 칠언율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고시체를 본떠서 장문시의 글을 짓거나 4 자체로 쓰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일반적으로 망인의 학덕·이력·선행·문장·직위 등에 대한 칭송과 망인과 자기와의 친분 관계 

등을 표시하고, 평소에 다정하게 지냈던 일이나 특별한 일을 떠올려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기도 

한다. 또한 자기와의 관계가 없고 친면이 없으나 평소에 존경하거나 흠모해 교제를 원한 

사이에도 그 뜻을 밝히는 만장을 지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만 그 죽음 자체를 

슬퍼해 인생의 허무를 말하기도 한다. 

만장의 길이와 폭은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대체로 길이는 8 자, 폭은 2 자 내외이며, 

색상도 백·청·홍·황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만장의 위와 아래는 적은 축대를 사용하고 대나무로 

깃대를 만든다. 깃대의 머리에는 약간의 수식을 하고 아래쪽의 공란에는 연꽃 무늬를 그려 

넣는다. 장례의 행렬에서 반드시 영정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장례가 끝난 뒤에는 빈청(殯廳)에 

보관하며, 망인의 문집을 발간할 경우 부록에 원문을 수록한다. 

만장 또는 만사(輓詞)는 죽은 이를 애도해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명주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으로서 장사 때 상여를 따라 들고 간다. 만장은 통상적으로 상례가 끝나면 대부분 태우기 

때문에 후세에 전달되는 예는 흔하지 않다.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1 

· 분류 고문서-시문류-만사 /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 작성주체 발급: 상효(相孝) 

· 형태사항 크기: 71x19 / 낱장, 1 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1) 만사 / 만사 / 161 ~164 쪽 

 

https://archive.aks.ac.kr/family/main?fid=B052a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2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3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4 

 



 

 

 

20세기 전반 만사(輓詞) 5 

 



 

 

 

 

 

 



만사(輓詞) 1 

· 분류 고문서-시문류-만사 / 종교·풍속-관혼상제-만사 

· 작성주체 발급: 남용진(南龍鎭) 

· 형태사항 크기: 120x27 / 낱장, 1장 / 종이 / 한자 

· 소장정보 원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현소장처 : 의성 아주신씨 호계 가문   

· 비고 
출판정보 : 『고문서집성 77 -의성 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고문서집성 수록정보 

『고문서집성』77 / 고문서 / 호계 가문 / 7. 시문류 / (1) 만사 / 만사 / 171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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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輓詞) 2 

 

 

 

 

 

 



만사(輓詞) 3 

 

 

 

 

 

 

 



만사(輓詞) 4 

 

 

만사(輓詞) 6 

 



만사(輓詞) 7 

 

 

 



 

 

 

상량문(上樑文) (1) 

새로 짓거나 고친 집의 내력, 공역 일시 등을 적어둔 문서. 

 

창건상량문·중수상량문·중건상량문 등이 되는데, 상량대를 새로 올리게 될 때만 새로 글씨를 쓰게 

된다. 

원래는 집의 상량대에 붓글씨로 간략하게 써서 내보이게 하였던 것이나, 써야 할 내용이 많은 

궁실·관아·학교·사원 등에서는 상량대의 한정된 면적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별지에 상량문을 적어서 

상량대에 홈을 파고 넣어 보장하는 방법이 발전하게 되었다. 



상량대는 각 채［棟］마다의 어간(御間 : 가운데칸)에 가구한 마루도리［宗道里］나 받침장여인데, 

상량문을 쓸 때는 도리의 배바닥(장혀폭만큼의 넓이를 반듯하게 대패질해서 평평하게 만든 

부분)이나 장여의 등덜미 혹은 배바닥을 다듬어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 

여염집에서는 장여 배바닥에 먹글씨로 써서 마루에서 올려다볼 수 있게 하지만, 공공건물에서는 

대부분 마루도리 배바닥이나 받침장여의 등덜미에 써서 결구(結構)하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는 

수가 많다. 붓글씨로 쓴 상량대의 글귀를 묵서명(墨書銘)이라 부르기도 한다. 

묵서명의 내용은 집 또는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조영(造營)의 사실을 적고 집 지은 

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찬문(讚文)을 쓰고, 이어 공역에 관계한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차례로 쓰고, 끝에 글을 쓴 시기를 적는다. 

서울의 남대문(崇禮門)을 1962 년에 해체 중수할 때 상량문을 쓴 묵서명들이 발견되었는데, 

1396 년(태조 5) 10 월 6 일 초창(初創)한 내용(太祖實錄에는 七年二月八日에 남대문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다.)과 

“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七日壬寅巽時立柱上樑(정통 13 년무진 3 월 17 일임인손시입주상량)”으로 

시작되는 1448 년(세종 30) 중건상량문, 그리고 

“成化十五年己亥四月初二日卯時立柱上樑(성화 15 년기해 4 월초 2 일묘시입주상량)”하였다는 내용의 

1479 년(성종 10) 중수상량문 등이 그것이다. 

잔글씨로 상량대 가득하게 썼는데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찼다. 현존하는 

목조건물에서 발견된 상량문으로는 도리바닥에 묵서된 부석사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 국보 

제 18 호)의 고려 말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이 많은 글귀를 지었을 때엔 종이에 따로 써서 통에 넣어 밀봉하고 그 통을 상량대에 판 홈 

속에 넣어 다시 밀봉하여 기록을 보장하게 한다. 종이 대신 비단에 붓글씨로 상량문을 적기도 

하며, 통도 대나무·나무·구리 등으로 가늘게 만들어 사용한다. 

통을 넣은 아래위에 패물이나 부적 등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패물들은 집을 중수하는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배려가 함축되어 있다. 다락집［亭簪］ 등에서는 상량문의 내용을 현판에 새겨 

걸어두기도 하고, 선비들은 문집에 자기가 지은 상량문을 싣든지 자기가 읽은 명문장인 상량문을 

수록하기도 한다. 

여염집의 상량대에는 집의 좌향과 개기(開基)·입주·상량한 날짜와 시각을 한 줄로 내려 쓰고, 그 

아래에 두 줄로 기원하는 바의 내용이 담긴 글귀를 적는다. 더러는 집주인의 방명(芳名)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들 글의 아래위에 ‘龍(용)·龜(귀)’자를 써서 천리에 순응하는 집을 지었음을 

하늘에 고한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상량)를 놓을 때 행하는 제의가 상량고사인데, 집 짓는 고사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지내며 이때 상량문도 올리게 된다. 

큰 집의 상량문에는 신축이나 중창 여부, 집 짓는 책임자인 도편수와 중편수의 이름까지 쓴다. 

특수한 건물이나 일반 가옥에는 상량의 받침도리 바닥에 먹으로 써서 상량 도리 장혀에 구멍을 

파서 넣고 도리를 얹으므로 도리를 빼기 전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러한 건물에는 

상량문을 새긴 현판을 따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한다. 

일반 가옥의 상량문 좌우 양끝에는 용자·구(龜)자를 서로 마주 대하도록 써둔다. 이는 용과 

거북이가 수신이므로 화재를 예방해주리라는 속신에서 비롯된다. 갑을병정 등의 10 간과 자축인묘 

등의 12 지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나, 건물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고 10 간(古十干)이나 

고 12 지(古十二支)로 쓰기도 한다. "하늘의 해·달·별님은 감응하시어 인간의 오복을 

내려주소서"하는 축원이나, "용은 날고 봉은 춤춘다"라는 서구(瑞句), 또는 

경신목(庚申木)·경진금(庚辰金)·경인목(庚寅木)과 같은 오행을 나타내는 글을 적기도 한다. 

상량을 올리는 날은 반드시 성대하게 상량고사를 올리며, 주인은 집 짓는 데 사고가 없고 짓고 

나서도 부귀공명을 누리게 해달라는 따위의 축원을 올리며 술을 집 네 귀퉁이에 조금씩 붓는다. 

 

 

 

 

 

상량문(上樑文) 

· 분류 고문서-시문류-상량문 / 경제-토목건축-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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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祭文) (3) 

죽은 사람이나 천지 산천의 신에 대해 애도의 뜻, 또는 어떤 목적의 생각을 표한 글. 

제문과 축문(祝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문과 축문은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글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다. 제문은 축문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宗廟)·사직(社稷)에 올리는 제사였고, 풍(風)·운(雲)·뇌(雷)·우(雨)·악(岳)·해(海)·독(瀆)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文宣王)·역대시조·마조(馬祖)·선목(先牧)·영성(靈星)·명산대천 

등 제사의 대상이 많았다. 그에 따라 제문 또는 축문이 있었다. 

사서(士庶)의 사례(四禮)를 정리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에 의하면, 상례(喪禮)의 

조(弔)·천구(遷柩)·발인(發引)에는 제문이 있고, 치장(治葬)·급묘(及墓)·우제(虞祭)·졸곡(卒哭)·부제(祔祭) 

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길제(吉祭)에는 축문이 있으며, 제례(祭禮)의 시제(時祭)·이제(禰祭) 



기제(忌祭)·묘제(墓祭)에도 축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상과 대상에는 축문뿐만 

아니라 제문도 쓰는 경우가 많다. 

대개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土地神)에게 제수(祭需)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자연히 

길어지게 마련이다. 

현존하는 제문 중에는 유학(幼學) 이상위(李相渭)가 30 세 전에 죽은 부인 장씨(張氏)의 탈상을 

당해 쓴 것이 있는데, 1,000 여 자의 긴 글이다. 정경세(鄭經世)의 ≪우복집 愚伏集≫에는 

＜제종숙참봉문 祭從叔參奉文＞이 있는데, 1,320 여 자나 된다. 제문은 한문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녀자가 지은 것은 한글로 되어 있다. 이재의 ≪사례편람≫ 상례 조(弔)의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다. 

유(維) 

年號幾年歲次某年某月干支朔某日干支忝親(備要隨所稱) 某官姓某謹以淸酌庶羞之奠致祭于 

某親某官某公之柩云云(別爲文字以敍情意)尙 

년호기년세차모년모월간지삭모일간지첨친(비요수소칭) 모관성모근이청작서수지전치제우 

모친모관모공지구운운(별위문자이서정의)상 

향(饗) 

축문의 서식도 기두(起頭)와 결사(結辭)는 제문과 같으나 제사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의 문집에는 제문과 축문이 실려 있다. 

≪동문선≫에는 제문 52 편, 축문 14 편이 있는데, ＜제오방문 祭五方文＞·＜제김상서문 

祭金尙書文＞·＜제우사문 祭雨師文＞·＜기우우사원단제문 祈雨雩祀圓壇祭文＞ ＜양촌선생권문 

충공근제문 陽村先生權文忠公近祭文＞·＜후토축 后土祝＞·＜풍사축 風師祝＞·＜기청축 祈晴祝＞ 

＜종묘기우제축문 宗廟祈雨祭祝文＞ 등이다. 

고위 관원이 죽으면 왕이 신하를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 때에 쓰는 제문을 

치제문(致祭文)이라고 한다.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도 제문·치제문·축문 등이 많이 있다. 

제사를 올릴 때 읽는 고문(告文)·축문(祝文), 불교나 도교 의식에 사용하던 

재사(齋辭)·원문(願文)·초사(醮辭)·청사(靑詞)는 물론, 제사와 상관없이 인물이 살았을 때의 행적을 

기록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뇌(誄)·애사(哀辭)·조문(弔文) 등도 모두 제문의 범위에 들어간다. 

초기에는 주로 신을 대상으로 하는 축문이 많았으며, 그 내용은 신에게 공물을 보고하고 소원을 

비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점차 관심의 대상이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인간의 일생을 서술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긴 

글의 제문이 성행했다. 후대에는 뇌·애사·조문이 점차 줄어들고 축문·고문도 제문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이는 제전(祭奠)이라는 특수한 의식을 매개로 하여 창작되기 시작한 

좁은 의미의 제문이 애제(哀祭)의 글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 적용된 사정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제문은 3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세차연월일'(維歲次年月日)을 필두로 고향(告饗)의 동기와 제문 창작의 배경을 밝히는 도입 

부분, 본 내용이 실리는 전개 부분, 그리고 고향한 사실을 확인하고 흠향(歆饗)을 바라는 

종결부분이 그것이다. 도입과 종결부는 형식구이며, 문집에 실릴 경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문에서 전개 부분은 크게 2 가지 내용으로 나뉜다. 하나가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고 그 공적을 찬양하는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살아 있는 작자의 슬픈 심정을 

알리는 부분이다. 

죽은 사람의 행적을 드러내는 대목에서는 성품과 자질·용모, 그리고 활동 사항과 타인의 평가 

등을 기술하며, 작자의 감정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각별한 

감정이나 죽음에 대한 의견 등을 표현한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때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을 대신해서 짓는 대행제문(代行祭文)이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쓰는 

치제문(致祭文), 그리고 의례적이거나 집단으로 올리는 제문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칭송 

부분에 더 중점이 놓이게 된다. 

반면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문은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 표현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잘된 제문의 요건으로는 경건한 마음과 공손한 언사, 그리고 진실한 애도를 우선으로 

꼽는다. 말만 번드레하고 내용이 없거나, 슬픔이 도를 넘어 자제력을 잃으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절제와 조화를 갖추고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짓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제문의 역사가 상당히 깊으며, 시대에 따라 많은 변모를 겪어왔다.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제문은 신농씨(神農氏) 또는 요(堯)임금으로 추정되는 이기(伊耆)의 

기도문이며, 그밖에 순(舜)임금이 지었다는 축문과 주(周)의 대신관(大神官)의 축사(祝詞)가 기록에 

남아 있다. 한나라 때에는 제문 형식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경건한 제문 이외에 신을 꾸짖어 

욕하는 식의 장난이 가미된 제문이 등장했다.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군사행동과 왕위찬탈 등이 

잦아지면서 통치자는 명분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지식인은 세상을 애닯아하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각각 제문의 칭송과 애상의 기능을 활용했다. 

당·송대는 문풍의 영향을 받아 정(情)이 뛰어나거나 의론(議論)이 강화되는 등 특색 있는 작품을 

낳았다. 남송시대는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 한족의 정통성과 자존감이 위협을 받던 시기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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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은 나라를 위해 죽은 인물을 찬양하고 애국정신을 노래하며 봉건도덕을 표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도 제의의 시작과 함께 소박하나마 원시적인 형태의 제문이 있어왔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실존 자료는 훨씬 후대인 신라 말기 최치원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은 〈제오방문 

祭五方文〉·〈축양마성제토지문 築羊馬城祭土地文〉·〈제초주진망장사문 

祭楚州陳亡將士文〉·〈한식제진망장사문 寒食祭陳亡將士文〉 등 5 편의 제문을 남기고 있는데, 앞의 

세 작품은 각각 오방·토지·산신에 올린 제문이고 뒤의 두 작품은 전사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문이다. 

그후 300 여 년 간은 자료의 절대 빈곤으로 인해 제문을 찾을 수 없고 고려 후기에 가서야 

작품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제문이나, 

문장력이 뛰어난 문인이 남을 대신해서 지은 제문이 많다. 이런 현상은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혈연의식이 강조되고 사제 및 붕우의 관계가 중시되기 시작하는 16 세기경부터 절친한 관계의 

가족이나 동료를 대상으로 많은 제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글 제문은 18 세기말부터 주로 영남지방에서 부녀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가사체의 글이다. 

초기에는 주로 한문 제문을 번역, 또는 번안하여 낭송하다가 점차 순수한 창작으로 나아가면서 

규방가사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산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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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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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4년 박기인(朴奇寅) 위장(慰狀)
	1884년 오봉섭(吳鳳燮) 위장(慰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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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김필락(金弼洛) 위장(慰狀)
	1906년 김한주(金翰周) 위장(慰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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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박남규(朴南奎) 위장(慰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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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년 이장무(李章茂) 위장(慰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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